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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수용미학을 중심으로 현 교육 상황에서의 수용미학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7차 교육과정이 등장한 이래 꾸준히 제시되어 온 수용미학을 바탕

으로 한 교수모형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간 강조되어 왔으나 ‘교육’에 이론

그대로를 대입시키기에는 미흡할 수 밖에 없었던 수용미학적 교수모형의 문

제점을 논해 보려 한다.또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신비

평적 요소를 시 수업의 수단으로 삼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시 교육사에서 신비평은 시 교육이 단순히 개인적 감상과 비

평 수준에 머물던 교수요목기를 제외하고 1차 교과과정에서 5차 교과과정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신비평은 막연하기만 했던 시의 교육

적 내용체제를 명료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시를 즐기고 향유하도록 하려는 본질적인 시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 ‘폐단’이라 일컬을만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오로지 신비평 이론

자체의 결함에 따른 결과로 단정 짓고 이에 그 해결책을 수용미학에서 찾고

자 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시의 가치는 이론들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느

냐가 아니라 ‘시’가 독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달렸다는 주장이 시

교육계에 나오기 시작하고 ‘작품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찾아내는 것으로,한 작품은 수용자인 독자가 읽고 내면화 시킬 때 의미

를 가진다’는 수용미학의 요지는 우리나라의 제 7차 교과과정의 취지와 부

합되었다.그러나 시교육의 폐단이 신비평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의

공학적 접근이라는 수업의 분절화가 시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더할 나위

없이 잘 정립되어 쪼개기 쉬운 신비평과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폐단을 나았

다고 볼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신비평이 정립한 시 이론은 시 교육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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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아직도 통용 가능한 것이라 보고,6차까지의 교육이 너무 분석적이

어서 시를 시로 보지 못하는 문제로 7차에서는 수용 능력을 좀 더 중요시

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변한 게 없으며 오히려,감상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깊이는 얕아진 현실적 문제를 신비평이론의 시 이론 개념화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한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첫째,현 교육과정에서의 수용미학의 적절

성과 부합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둘째,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수용미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시 교수-학습 모형들에 대해 분석을 통해 아직까지 해결

되지 않았거나 실제 수업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를 통해 앞으로

시교육방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또한,그 방향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교수지

도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제 학습 현장을 고려할 때,실현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이나,점차

로 수용미학적 시 감상의 효율적인 교육 방법론에 있어 적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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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 목적

‘국어과’교육에 있어 ‘문학’은 우리나라의 언어를 좀 더 쉽고 다양하게 습

득시킬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었다.그러던 것이 ‘문학’그 자체가 ‘작품’으

로서의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소위 ‘문학교육’은 발전해

왔다.특히 신비평이 우리나라 문단에 소개된 1950년 이래, 우리나라의 문

학 교육사에서 신비평이론은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시 교육이 단순히 개

인적 감상과 비평 수준에 머물던 교수요목기를 제외하고 1차 교과과정에서

5차 교과과정까지,신비평이론은 막연하기만 했던 시의 교육적 내용체제를

명료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토대이자 근간이었다.

그러나,문학을 즐기고 향유하도록 하려는 본질적인 문학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 주입식 교육과 시험을 위한 분절화 등 ‘폐단’이라 일컬을만한 교육적

결과가 도출된 것을 오로지 신비평 이론 자체의 문제로 보고 학자들은 신비

평의 교육적 또는 이론적 효용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그리하여 신

비평을 대체할 이론으로 교과과정 상에 도입된 이론이 독자반응이론,또는

수용미학이라 불리는 것이었다.시의 가치는 이론들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

하느냐가 아니라 ‘시’가 독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달렸다는 주장이

시교육계에 나오기 시작하고 ‘작품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주어지는 것이 아

니라 찾아내는 것으로,한 작품은 수용자인 독자가 읽고 내면화 시킬 때 의

미를 갖는다’는 수용미학의 요지는 우리나라의 제 7차 교과과정의 취지와

부합되었다.따라서 학습자가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암기하는 경향을 보이던 6차 교과과정까지와

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게 된 것이 7차 교과과정이다.6차 교과과정까지의

분석과 해석의 암기를 중시하는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시에 대한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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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게 할 뿐 아니라 시적 상상력과 이해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7차 교과과정

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주체적 교과과정을 제시

한 것이다.1)이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7차 개정 교과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교과과정 상의 수용미학적 취지와는 다르게 교육 현장에서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이 -여러 가지로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아직 그 자리를 굳히지는 못했다.수용미학 이론 자체가 각 독자의

개별적 반응을 모두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에서 독자 반응

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그 도출과

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일정한 결과를 얻을만한 방법론을 정립할 수 없

다는 것이다.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그 불분명한 수단을 기존의 이

론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가능성이다.우리나라 문학교육 흐름상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수단으로서 그 이론이 명확한 신비평이 그 대상이

다.따라서,문학교육의-특히,시교육에서의-폐단을 야기한 것이 신비평이

론 자체의 결함 때문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광복 이후,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은 다인수․다학급의 교실 환경 속에서

그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져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이나 평가에서

시도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매체를 다양화,현대화 하며 매체의 사

용전략이나,특정의 수업 모형을 구안,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들은 교육

활동 전체를 분절화하고 그것을 하위차원에서 구조화 하는 작업을 필연적으

로 요구했다.그런 작업은 평가철학보다는 상세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개별

문항(택일형 객관식)의 기술적 세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런

흐름 속에서 시 교육 평가는 분절적 지식이 평가 내용의 주된 비중을 차지

하게 되었고 수용주체보다는 대상적 지식이 우선 되었다.2)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신비평이론이 시 교육을 지식 교육화한 것이 아니

1) 교육인적 자원부, 『중학교 교과과정 해설서』(1999),p.14

2) 김은전 외저, 『현대시교육론』,「시교육과 평가」, 시와 시학사, 1996, 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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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시의 지식교육화한 풍토가 신비평의 분석 방법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신비평의 비유,상징 등 정립된 시 이론은 막연하게 여겨지던 ‘시’를 구체

적으로 이론화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갖지만 앞서 이야기한 교육의 공학

적 접근과 맞물리면서 시를 ‘시’가 아닌 ‘비유와 상징과 역설 등의 기법을

버무려 만든 무엇’으로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곧,교육의 공학적 접

근이라는 수업의 분절화가 시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더할 나위 없이 잘

정립되어 쪼개기 쉬운 신비평과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폐단을 나았다고 볼

수 있다.

독자의 입장과 수준에서 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용미학

은,지식교육화된 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수

용미학에서 상정된 독자는 일반적인 학습자,곧,학습독자가 아니라 이상적

독자임을 생각할 때,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용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독자)중심의 시교육은 과연 제대로 되고 있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중학생들에게 시를 주어주고 ‘감상’또는 ‘자신의 생

각’을 말해보라고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학원에서 미리 배운 ‘그 시에 대한

정보’만이 흘러나온다.교과서에 없는 생소한 작품을 보여주고 ‘자신의 생각’

을 말해보자고 하면 모두들 자신 없어 하며 침묵으로 일관한다.이것이 ‘학

습자 중심의 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더욱이 아이들은 교과서에 실린

시의 ‘정보’는 외우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정보 속에 사용되는 비유의 표현

이 왜 사용되었는지,운율이 무엇인지,시 속에서 상징들이 어떻게 시를 구

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라고 할 만큼 모른다.말 그대로 ‘정보’를 글

자그대로 외우고만 있는 것이다.6차까지의 교육이 너무 분석적이어서 시를

시로 보지 못하는 문제로 7차에서는 수용 능력을 좀 더 중요시 했음에도 결

과적으로는 변한 게 없었다.오히려,감상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깊이는 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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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교수법은 수용미학의 이론을 받아들였지만 수용미학의 가장 핵심인

‘독자’는,현실에서는 여전히 이상적이지 못하고 미숙한 ‘학습독자’일 뿐인

것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해결이 이론적으로는 신비평이론과 수용미학이론의 절

충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절충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연구사 검토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시작되어 1990년대에 들

어오면서부터는 문학의 장르별 교육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3)그 중에서

시 교육에 관한 연구는 현장의 수업 방법 개선이나 교과서의 실태를 고찰

연구한 것은 많이 있지만,기 교육 이론을 깊이 있게 연구한 것과 그 이론

의 바탕 위에서 현장의 수업 개선에 적용한 것은 많지 않다.그 동안의 시

교육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시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탐색한 연구가 있다.유병학4)은 문학 교

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부족과 실제적 지도 방법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문학교육의 의의와 목적을 살피고 시 교육의 원리를 제시하였는데,단

편적인 지식 위주의 방법을 지양하고,구체적인 시 교육을 위하여 효과적인

이해와 감상,창작 지도 방법을 모색하였다.김이상5)은 문학 교육의 이론과

시 교육의 이론을 배경으로 현장에서의 시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였는데,시 교육은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수용의 시 교육 이

론을 깊이 연구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3) 박경미, 학습자 중심의 고등학교 시 교육 방안 연구 : 수용이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7

4) 유병학, 시문학 교육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 논문, 1993

5) 김이상, 『시 교육론』, 육일문화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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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기존 시 해석 방법과 감상 방법의 비판을 통해 전이력이 있는 해석

방법의 원리를 찾아보려는 연구가 있다.김창원6)은 텍스트 중심적인 방법과

독자 중심적인 방법이 모두 시 해석의 방법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호론

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이런 기호론적 분석 방법

은 지식 위주의 시 교육이 될 수려가 더욱 많다고 하겠다.최미숙7)은 시 작

품에는 부재요소가 존재한하고 보고,이 부재 요소를 메우는 방법을 시 해

석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이 연구는 신비평적인 분석 위주의 시 해

석이나 시인의 역사적 배경,사회적 배경과 일치시켜 해석하려는 오류를 극

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현재의 시 교육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

는 하나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최원규8)는 창의적 예술 교육과 비평적

안목을 계발하지 못하는 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 교육이 나아갈 방

향을 제시하였는데,이 연구는 시 교육을 국어 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

고 예술의 한 장르라는 점에 관심을 두고,시 감상 지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시 교육의 본질과 감상 지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문학 교실의 현장에서 시 단원 수업의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하려는

연구를 들 수 있다.강현재9)는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를 이해시키기 쥐해서

는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와 스키마에 맞는 텍스트를 위계적으로 배열해

야 한다고 보고,시 수업의 단계를 ‘계획-진단-지도-평가-내면화’의 단계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시 교육은 논리적 분석보다는 독자가 시를 주체적

인 입장에서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수용론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김

주향10)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시 교재 지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시가 문

학사의 종속물이거나 작가의 인생관과 문학관을 유추하는 단서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시 교육의 문제점ㄴ을 시의 형식과 내용을 분리

6) 김창원, 시텍스트 해석 모형과 적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7) 최미숙, 시텍스트 해석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8) 최원규, 시 감상 지도의 이론과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 현대시의 성찰과 비평, 국학자료원, 1993

9) 강현재, 시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0) 김주향, 시교육 방법 연구-상상력 계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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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도하는 점,요소 찾아내기의 수업 형태,교사 중심의 해석에 의존하

는 수업 등을 지적하고,학생들의 잠재된 상상력을 계발하기 위한 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대부분의 연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이기보다는 시 교육 현장에서 발견되 문제점에 대한 즉자적인 해결 방

안의 성격이 강하다.그러므로 특정의 시 수업 현장이나 시 교육의 일면에

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지만,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신비평의 시 교육적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신비평이 시 교육

을 지식화하여,시의 구조적 요소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시 교육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이나,신비평은 개념적 지식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 교육을 이해의 대상이 아닌 암기의 대상으로 전

락시켰으며,작품을 역사,사회,이데올로기와 절연시킴으로써 문학에 대한

기형적인 인식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신비평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비

판하고 있는 것이다.11)이에 반해,우리의 시 교육이 ‘감상 능력’을 기르는

능력 교육과 거리가 멀고,학생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으로,체험이 아니라

암기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 문제점은 신비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내

용과 단계,방법 등을 구조화 하지 못한데 있다고 하면서 신비평을 옹호하

는 연구도 있다.12)

다섯째,신비평의 분석적이며 왜곡된 문학 교육적 방법을 개선하고,수용

이론에 바탕을 운 학습 독자 중심의 문학 교육을 촉발시킨 연구로 김인환의

11) 김상욱, 「신비평과 소설교육 방법의 재검토」,『국어교육 79․ 8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3

김정자, 「뉴크리티시즘과 한국적 수용 양상」, 구인환 외『한국전후 문학 연구』, 1995

박인기, 「문학교육의 근본 개념과 실천구도」,『현대비평과 이론 제 3집』, 한신문화사, 1992

이상옥,「문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현대비평과 이론 제 3집』, 한신문화사, 1992

이창국,「뉴크리티시즘은 죽었는가」,『현대비평과 이론 4호』, 한신문화사, 1992

장경렬, 「신비평, 무엇이 여전히 문제인가」,『현대비평과 이론 7호』, 한신문화사, 1995

정재찬, 「신비평과 시교육의 연관에 대한 비판적 검토」,『선청어문 제 20집』, 서울대 사범대학,1992

12) 최시한, 「고등학교의 문학교육」,『현대비평과 이론 9호』, 한시문화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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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교육론』을 들 수 있다.그는 학습자가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

시 교육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감상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였으며,교사의

박식함과 재능을 과시하는 시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용 능력을 향상시

키는 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학습자에게 시를 체험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수용이론에 입각한 연구는 소설 연구 쪽에 집중되었

으나,시 교육의 의의를 상상력 계발에 둔 우재학은 지도단계를 ‘전체적 접

근-부분적 접근-종합감상’으로 세분하여 실제수업에 적용하고 있다.이 연

구에서는 텍스트의 수용에서 학습자의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수용이론

의 이념을 시 교육에 적용하려 하였다.

여섯째,신비평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수용이론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지 못하고 있는 최근 문학 교육에 다시 신비평에 대한 그동안의 비평이

타당했는가에 대한 반성적 질문이 제시되어 주목되고 있다.최혜실13)은 지

금까지의 문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학문 중심-신비평이론,학습자 중심-수

용이론을 통합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두 축 사이를

왕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수용 이론과 관련된 학습자 중심에 대한 문학

교육이 현장에서 부딪칠 수 밖에 없는 비현실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유종호14)는 현대의 독자들이 지적 태만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는 몰 주체적

인 독자가 된 것은 문학 교육의 실패가 배경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주체

적인 독자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꼼꼼히 읽기’를 제안하고 있으며,권혁

준15)은 그 동안 논의된 신비평과 수용 이론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한 시각으

로 시 지도 모형을 구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문학 교육 방법을 모색한 최근의 연구들이 있다.이 연구들은

주조 제 7차 교육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윤 미16),이혜정17),유영희18),김

13) 최혜실, 「문학이론과 문학교육이론과의 관계 규정을 위한 시론」,한국국어교육연구회,1994

14) 유종호, 『시는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7

15) 권혁준, 문학비평 이론의 시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신비평과 독자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박

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1997

16) 윤 미, 시 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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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19)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의 분석을 중심으로,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최근의 연구들은 또 학습자의 역할을 강

조하고 있는데,문영희20)와 이이주21)는 수용이론의 적용을 통한 시 교육 방

법을 연구하였다.이정민22)은 상호텍스트성 원리와 시 교육의 방법을 접목

시켜 시 교수-학습의 실제를 연구하였으며,신현수23)는 독자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의 효과적인 모형과 실제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시 교육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았다.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

는 것은 문학 교육에서의 시 교육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바람직한 시 교육은 주체적인 독자,능동적인 독자를 길러야 한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그러나,그러한 목표를 위해 제안된 수용미학의

교육적 접근이 아직 여물지 못했으므로 신비평적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그

접근을 시도해 보려한다.곧,본고에서는 문학교육이론으로서 신비평과 수용

미학 모두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하여 신비평

과 수용이론을 통합한 방향으로서의 시 교육을 지향하려 한다.앞서 선행되

었던 연구들이 이론으로서는 그 의의가 충분하지만 제시된 모형은 학습의

실제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좀 더 현실적

으로 교수-학습이 가능한 실제적 모형을 제안하여 그에 따른 지도안을 구안

하는 것에 좀 더 주력하였다.

17) 이혜정,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시 단원 지도방법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8) 유영희,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시 교육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무, 2003

19) 김은정, 중학교 국어교과서 시 수업 내용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0) 문영희, 시 교육의 수용론적 방법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1

21) 이이주, 수용이론의 적용을 통한 시교육 방법 연구 : 이육사의 시 「광야」의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

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2) 이정민, 상호텍스트성 원리를 통한 학습자 중심 시교육 방법,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3) 신현수,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 연구- 독자 반응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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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방법

‘시의 감상지도에 있어 요설은 금물’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감상은 그저

생각하는 대로 멋대로 생각해 버리라는 방임이 아니라 정당하고 적절한 방

법과 절차에 따라 가치 있는 판단과 의미를 발견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

정’이라는 주장도 타당성에 있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24)전자가 ‘시는

느끼는 것’이라는 말의 대변이라면 후자는 ‘시도 알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는 말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 텍스트의 해석을 온전히 독자에게 두고 그 해석의 무한한 다양함

을 인정할 것인가,이론의 타당성에 따라 그 해석의 범위를 한정지을 것인

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문학의 본질적 특성이 ‘향유’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한히 다양한 해석

을 각 개인의 상대성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그러

나 “교육”이라는 과정 내에서의 ‘무한한 다양성’은 학습목표에 대한 성취를

판가름하는 기준 자체에 대한 ‘아노미’를 의미한다.따라서 해석의 근거가

되는 이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시’의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신비평임을 생각할 때 신비평적 요소는 시 교육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될 수

는 없는 것이다.그러나,신비평이 지향하는 단 하나의 ‘적확한 해석’은 학습

자 중심으로 편성되고 장려되는 교과과정 상의 흐름과 교육계의 요구에 부

합하기에 어렵다.따라서 신비평의 이론적 체계성과 수용미학의 학습자 중

심적인 면모를 모두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수용미학을 중심으로 현 교육 상황에서의 수용미학의 필요성

을 고찰하고 7차 교육과정이 등장한 이래 꾸준히 제시되어 온 수용미학을

바탕으로 한 교수모형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간 강조되어 왔으나 “교육”에

이론 그대로를 대입시키기에는 미흡할 수 밖에 없었던 수용미학적 교수모형

24) 김은전 외저, 「시교육의 성격과 목표」, 『현대시교육론』, 시와 시학사, 1996, p.27,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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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을 논해 보려 한다.또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비평적 관

점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려한다.

다만,고찰 양상에 있어서 수용미학적 관점이 신비평적 관점에 비해 주가

되는 것은 이론 간의 우위성에 근거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교육

과정 상의 요구가 ‘학습자 중심’에 놓여있음을 고려한 바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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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수용미학과 수업의 제 양상

1.수용미학의 시 교육적 의의

1)수용미학과 시교육

시 텍스트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텍스트의 불확정성의 정도가 두드러

진다.이 빈 자리는 작가가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혹은

작가 자신도 생각지 못한 채 생간 것일 수도 있다.독자는 이 빈 자리를 자

신이 상상력으로 메워야 한다.상상력을 통해 작품 해석을 심화하고 인간적

가치의 체험과 실현을 도모하며,삶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할 수 있다.25)

중요한 것은 독자의 활동이 작가가 숨겨놓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

로의 의미를 생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용이론은 독자의 의미 구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생성

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이것은 곧 독자와 작가와의 소통을 통하여 의미

를 구성하며,그러한 과정에서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수용이론은 시 해석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텍스트에 기

존해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찾아내도록 독자에게 동기 유발과 창의력을 허용

했다는 점,학생들의 상상력 신장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뿐만 아니라 수용이론은 정의적 영역과 심미적 영역의 교육이 중요하다

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심미성26)은 문학의 본질적 성격이며,문학교육

의 목표 역시 심미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7)시를

25)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공저,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1998, p.344-346

26) 볼프강 이저는, “심미적asthetisch"의 개념규정을 그것이 ”무엇was"이라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

떻게wie"에 그 바탕이 놓여있다고 본다. 심미적인 것 자체는 내용이 없는 빈 그릇과 같은 상태의 구조

로 이것은 비생산적, 부정적이 아닌 의미에서의 형식적인 구조의 원칙을 의미한다. - 차봉희,『독자반

응비평』,고려원,1993,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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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외우는 경험은 단순한 교양을 확충하는 경험이 아니라 개인에게 심미

적 경험의 기회를 줌으로써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수용이론에서는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일으키는 심미성을 해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야우스는 수용자의 기대 지평28)을 문학 작품의 심미

적 가치를 규정하는 데 활용하였다.즉,지금까지의 심미적 경험과 문학 작

품을 위해 필요한 지평의 전환 사이의 간격을 심미적 거리라고 말하고,그

심미적 거리의 폭이 커서 지평의 전환을 일으켜야만 좋은 문학이라고 하였

다.이는 한 작품의 기대의 지평이 재구성됨으로써 그것의 예술적 성격이

규정된다는 뜻이다.29)

이러한 수용이론에서 강조하는 심미적 경험은 독자의 일상적인 경험과 작

가의 예술적인 경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겼을 때 느끼는 미적 충격을

의미한다.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은 독서 과정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는 것이

며,문학 텍스트에 대한 개념적인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것

이다.독서과정을 통한 상상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심미적인 구체화를 강조

한다는 점에서도,수용이론은 시 교육에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준다.

수용이론을 문학교육에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교육 문제를 해결 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문학교육의 범위의 확장 즉,작가․작품․독

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학교육이 된다.둘째,인간 중심의 교육 강화 즉,

문학 교육의 초점을 텍스트 자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수용 주체인 인간에 맞추고 있다.이는 정태화된 작품 해

석이나 작품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수용자의

경험 체계를 중시하여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회복하고자 하는 현대 교육의

맥락과 연결된다.셋째,심미적 경험의 활용 즉,텍스트가 안고 있는 불완전

27) 권혁준, 상고, p.148

28) 독자가 하나의 새로운 문학 작품을 대할 때는 자기가 과거에 읽었던 작품 또는 독자 자신의 체험이

나 관점 등에 따라 새로운 작품이 대략 어떠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기대의 지평선이라고도 함. 

-박찬기 외, 『수용미학』, 고려원, 1992, p.28

29) 권혁준, 상고,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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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를 메워 가기 위해서 수용 주체는 끝없는 심미적 경험을 확장해 가

야한다.이 점이 바로 문학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넷째,학습자 활동 중심의 문학교육의 실현 즉,수용 이론의 적용은 학습자

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문학교육의 열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

다.30)

2)수용미학과 교과과정

독자는 문학 텍스트 속에 숨은 의미를 일방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함께 능동적으로 의미를 완성해 나간다.이러한 주체적이고 능동적

인 독자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적 요구에 부

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또한 수용미학에 의할 때 독자는 텍스트와

작품을 구분함으로써 독서 행위,즉 문학의 수용과정을 독자 중심의 열려진

공간으로 설명하려고 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

해 준다.

학습자 중심 교육이란 기존의 가치관 중심,텍스트 중심의 문학교육 체계

에서 이루어지던 교사 중심,텍스트 중심,결과 중심,주입식 교육,암기 위

주의 학습 형태에서 벗어나 학습자를 교육의 주체로 등장시키려는 현대 교

육적 동향의 실천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부

터이다.여기에는 독자 반응 이론의 도입이 큰 변인으로 작용하였지만,제5

차․제 6차 교육과정을 거친 일련의 교육 개혁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능

동성 개념이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틀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더 큰 변인으

로 작용하였다.31)

30) 배상복,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 연구: 문학이론의 시 교육적 적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30

31) 장지혜, 학습자 중심의 중학교 시 교육 방안 : 수용이론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7,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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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항목 내용 수용론적 원리

1 【1】

문학교육은 작가-텍스트-독자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인식하게 하고,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발현 시키고 상상력의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

작가-작품-독

자의 상호작용

을 통한 텍스

트 구체화

1 【3】

문학 텍스트의 수용은 심미적 체험으로써, 

텍스트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작품 속의 세

계를 감동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때 의미

가 있음을 알게 한다.

시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

2 【1】
문학은 인간의 삶의 모습을 재구성하고 해

석하여 창조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시적 상상력 

및 기대지평의 

개념

2 【4】 문학 텍스트의 해석과 평가는 다양한 시각 텍스트의 구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용 미학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이전 교육과정과는 달리 수용자(학습자)중심의 교육을 지향하

여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만큼 학습자의 능

동적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고,학습자의 작품에 대한 의미 부여에 있어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게 된 것이다.이는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에 대하

여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자,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작품의

창조적 재구성,학습자의 능동적인 문학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이것은 문

학이론의 한 종류인 수용미학이 문학 교육에 채택된 것을 나타낸다.32)

현행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에서 이러한 수용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각 학년별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식1>7차 교육과정에서 수용론적 관점이 반영된 항목33)

32) 정재훈, 수용 이론의 고찰을 통한 시 교육 방안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21

33) 손은주, 중학교 시 텍스트의 수용론적 지도방안,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2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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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법으로 해석하고 평가해야 함을 인식

하도록 한다. 작가와 텍스트와 독자의 측면

과 작품 외적 세계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

서 다양하게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화 과정

기대지평의 개

념

2 【5】

동일한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다룬 

작품이라 하더라도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이해하게 한다.

기대지평의 개

념

2 【7】

텍스트에 드러난 민족의 전통이나 사상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기대지평의 개

념

3 【4】

텍스트의 수용은 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므로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용한 의견을 자

신의 텍스트 수용에 참조하게 하는 데 중점

을 둔다.

기대지평의 개

념

3 【7】

문학의 수용은 텍스트의 세계와 수용자인 

독자의 교섭작용이므로 텍스트의 세계를 재

구성하여 수용하는, 수용자의 창조적인 수용 

과정을 강조한다.

텍스트의 구체

화 과정

기대 지평의 

개념

학년 항목 성취기준 및 내용요소
수용론적 

원리

7 읽(2)

l 독자의 관점, 입장, 지식 등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다르게 이해 될 수 있음을 안다.

-독자의 관점, 입장, 지식 등에 따라 읽기 과

기 대 지 평 의 

개념

텍스트의 구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이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

어 수용 이론을 반영하여 문학의 내용 체계를 구축했음을 확인해 보았다.

이어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다음과 같

이 도식화 해 보기로 한다.34)

<도식2>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용론적 관점이 반영된 항목35)

34) 수용 이론의 원리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개념의 일부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 대동소이한 점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35) 교육인적 자원부, 제2007-79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교육과학기술부, 2008, p.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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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함 체화

7 읽(4)

l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고 글쓴이

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독서의 다양한 효용은 학습자 자신의 도서 

체험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좀 더 잘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읽기를 통해 접하게 된 

다른 사람의 삶으로부터 가치있는 삶이 무엇

인지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공감 혹은 거

리감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기 대 지 평 의 

확장․ 

융합 개념

7 문(3)

l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

나는지 이해한다.

-문학 작품은 현실을 토대로 구성되며, 현실

을 ‘반영’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학습

자는 오늘날의 상황이나 인물과의 유추를 통

하여 자신이 현재 삶과 동시대 사회의 문제

와 연관시키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이해 할 수 있다.

텍스트의 구

체화

기 대 지 평 의 

확장․ 

융합 개념

8 문(1)

l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

다.

-문학작품의 수용은 심미 체험이다. 문학 작

품의 수용은 내용-형식이 한 덩어리가 된 것

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 텍스트의 

심미적 체험

8 문(2)

l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

석하고 평가한다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한편으로

는 독자의 인식 수준이나 관심에 따라서, 다

른 한편으로는 독자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다.

텍스트의 구

체화 과정

기대지평 개

념

9 문(3)

l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한

다.

-학습자의 수준에서 해석의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해석이 무엇이며, 해석에 관여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해석에는 어떤 관점과 근

거가 동원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

기 대 지 평 의 

개념

텍스트의 구

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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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해석 방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

고 자신이 해석해야 할 내용에 대한 이해 또

한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도식을 살펴보면 첫째,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둘째,관점에 따

라 작품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며 셋째,작품 속의 상황을 현

실과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점은 학

습자들로 하여금 주체적인 문학 수용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데 매우 중요

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태도’범주를 대신하여 ‘맥락’범주가 등장한 점도 제 7차 교육과정과 다

른 점이다.제 7차 교육과정에서 ‘태도’범주는 체계상의 미흡함과 작품 내

적 의미와 작품의 정서적 기능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태도’형성에는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새롭게 마련된

‘맥락’범주가 ‘소통’활동의 기제가 되어 학습자들이 작품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문학 수용의 근거로 활용된다면,이는 ‘태도’범주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여 학습자들에게 문학 수용에 대한 올바른 태로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36)

또한,제 7차 교육과정에 비해 제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독자에게 수용

된 텍스트를 창작과정으로 이행시키는 ‘창작’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위의

표는 성취기준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에 본 사항을 제외하였다.-각 학년

마다 제시되는 창작 활동을 살펴보면 8학년에서 ‘(5)상상한 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하기’,9학년에서 ‘(5)공감하고 내면화한 내용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

기’,10학년에서 ‘(4)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평문 쓰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활동들은 어떠한 텍스트를 수용하고 그 개인적 수용과정과 체

36) 최성은, 심미성 중심의 시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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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정리한 이후에 가능한 것임을 생각할 때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용미학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시도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2.선행 교수-학습모형의 문제와 보완

시 교수-학습 모형에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운문제재 모형,구인환의

절차 모형,경규진의 반응 중심 수업 모형,권혁준의 통합 적용 수업 모형

등이 있다.이중 한국교육개발원 모형이 교사 중심 수업 모형이라면,경규

진,구인환,권혁준의 모형은 학습자 중심 수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그

외에도 문학 작품 한 편을 한 단위의 수업 내용으로 대응시키는 최현섭의

시 수업 교수-학습 절차모형과 윤여창의 시 지도 과정 5단계 등이 있다.37)

최근 제시된 교수-학습모형들도 위의 모형들에 기반하고 있는데,특히

수용미학을 교수방법에 적용하고자 하는 최근의 모형들은 구인환의 수업 모

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많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구인환의 교수-학습모

형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새로운 교수-학

습 모형들38)은 이들의 어떤 점을 보완하였으며,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1)시 교수-학습 모형의 제 양상

(1)시 수업 절차 모형

37) 안은영, 제7차 교육과정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6

38)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은 첫째, 수용미학적 접근을 시도한 모형이며, 둘째,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을 

나름의 취지로 재구성하려 시도한, 셋째 현재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연구로 설정하여 살

피고자 했음을 밝힌다.



- 19 -

①세련된 언어감각을 형성한다.시의 경우 언어 운용방식이 고도로

세련되어 있어서 시를 읽고 감상하는 동안 의미론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언어의 감각을 기를 수 있다.

②시의 음악성과 구조를 통한 정서적 위안감도 목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예술적으로 조정되고 형상화된 시의 세계에 침잠하는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깨어진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의 위안감은 오락과 쾌락을 능가하는 고유한 기능이다.

③시적 감동을 통해 혹은 시인의 감동으로 내면화함으로써 내적인 충

일감을 맛보는 것이다.

④시를 읽음으로써 상상력을 세련시킬 수 있다.시적 상상력은 은유

의 형태를 통해 드러난다.은유는 긴장과 생성의 논리 속에서 형성

되고 사물의 숨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론이며,현실원칙이

작용하는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준다.

⑤시를 읽음으로써 체험을 확대할 수 있다.

⑥사물에 대한 애정회복을 목표화 할 수 있다.이는 시를 통하여 분

열되고,파편화된 생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⑦사물을 수용하는 태도의 변화를 목표화 할 수 있다.일상 속에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태도가 시를 읽고 수용하

는 가운데 구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이는 시를 체험

구인환39)은 시 수업의 목표는 문학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시 장르의 특

수성이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그는 문학교육의 목표는 문학

을 배움으로써 상상력이 세련되고 삶을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그

결과나 과정으로 문학적인 문화를 고양할 수 있다는 것이 문학교육의 궁극

적인 의의라고 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그가 모색한 시 수업의 일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39)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5판)』, 서울:삼지원, 2007



- 20 -

으로 환원할 때 가능한 일이다.

1. 계획단계

①수업목표의 설정

②평가요목의 작성

2. 진단 단계

①시에 대한 지식, 체험, 감수성 등의 진단

②진단을 위한 도구 마련

3.지도 단계

①시 작품의 전체에 접근

㉠낭독 및 윤독

㉡관련 경험의 재생과 경험 교환

②시 작품의 부분에 접근

㉠시 작품의 상황 파악

㉡시적 화자의 톤 이해

㉢시의 이미지 파악 ― 은유의 원리

㉣시의 율격 이해

㉤시의 구성(구조) 이해

③시 감상의 종합적 재구성

㉠내용과 형식의 어울림

㉡말맛과 의미의 어울림

㉢의미의 다의성과 함축성 이해

4. 평가단계

①문학 교육 평가의 일반적 고려사항에 의거

상정한 시 교육의 목표에 따라 수업 모형 일반론을 고려하면서 시 장르의

특성을 감안하여 모형을 구성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도식3> 구인환의 시 수업 절차모형40)

40) 구인환 외, 앞의 책,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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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 교육 평가 방법에 의거

5. 내면화 단계

①시적 체험의 수평적 확대

②시적 체험의 수직적 심화

③시 작품 쓰기

이 모형은 KEDI의 교수-학습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KEDI모형41)

은 ‘1,계획단계 2.진단 단계 3.지도 단계 4.발전 단계 5.평가 단계’로 구

성되어 있는데 구인환의 수업 모형은 시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 단계

를 내면화 단계라고 용어를 수정하였고,평가 단계 다음에 설정한 것이 특

징이다.따라서 내면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 대한 교사의 직,간

접적인 개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모형은 계획에서부터 내면화에 이르기까지 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교적 세밀하게 짜여진 모형이다.특히 지도단계는 전체적 접근,부

분적 접근,종합적 재구성의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각 단계마다 실시

되어야 할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일반적인 시 수업 모형에서 발견

되는 추상성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시 수업에서 해야 할 요소

들을 나열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위한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학습 요소들을 평면적으로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

가를 받기도 하였다.42)

또한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습자에게는

교정의 계기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에 따

르는 문제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검증할 수 없으며,나아가 잘못된 시 학습

과정을 교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따라서 학습자의 계기적이고 주도적인

41) 한국교육개발원의 일반적 수업과정 모형은 가능한 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

안된 모형으로, 학습과제의 수업을 전개하는 데 5단계를 거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42) 최선영, 상고, p.45 ; 안은영, 상고, p.70 ;이재림, 학습자 중심 시 교육 방법 연구 : 중학교 국어 교

과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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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을 위하여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

(2)시 수업 절차모형에 입각한 새로운 교수-학습모형43)

앞서 밝혔듯 시 수업 절차모형은 시 교육의 특징에 맞는 교수-학습 모형

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교사의 역할이 크고 학습자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작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교육과정을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학습

43)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논문목록이다.

강명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구화, 학습자 중심의 고등학교 시 교육 방법론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선영, 중등학교 시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선영, 시 교육 방법론 연구 : 수용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영신, 시교육의 통합론적 이론과 방법,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의정, 시 학습 능력의 향상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향숙, 문학교육 내면화 단계에 대한 연구 :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문영희, 시 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박경미, 학습자 중심의 고등학교 시 교육 방안 연구 : 수용이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박화선, 시 교수·학습의 개선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배상복,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 연구: 문학이론의 시 교육적 적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서진영, 학습자 중심 시 교육 방법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지영, 학습자 중심의 현대시 교육방안 연구 : 백석 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8

안은영, 제7차 교육과정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염경애, 학생활동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연구,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윤미영, 수용론적 시 감상 지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이주, 수용이론의 적용을 통한 시교육 방법 연구 : 이육사의 시 「광야」의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재림, 학습자 중심 시 교육 방법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6

장지혜, 학습자 중심의 중학교 시 교육 방안 : 수용이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7

정재훈, 수용 이론의 고찰을 통한 시 교육 방안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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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단계

1. 소집단 편성

2. 수업목표설정

3. 진단학습

Ⅱ. 수업 단계

자 중심 교육의 방향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많았다.그렇기 때문에

구인환의 모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수-학습모형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들에

서는 좀 더 수용자(학습자)의 역할과 활동을 늘리고자 시도한 것들이 많다.

안은영44)이 제시한 교수-학습 모형의 경우는 단계면에서는 비교적 시 수

업 절차모형에 충실하였으나,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 교육을 의식하여

구인환의 모형에 비해 학습자의 활동이 확대되고 전체적인 학습의 흐름의

중심이 교사가 아닌 학습자의 반응에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그러기 위

해 우선,학습자 간 상호소통이 용이한 소집단 편성을 계획단계에 도입하고

구인환의 ‘진단 단계’를 ‘계획단계’에 포함시켜 그 영역을 축소하였다.그리

고 ‘시 작품의 부분적 접근’에서의 ‘시적 화자의 톤 이해,시의 이미지 파악

― 은유의 원리,시의 율격 이해’항목을 삭제하고 ‘시 감상의 종합적 재구성’

을 ‘통합적 접근’단계로 설정하면서 내용면에서 변화를 꾀했다.이전의 ‘㉠내

용과 형식의 어울림 ㉡말맛과 의미의 어울림 ㉢의미의 다의성과 함축성 이해’

대신 ‘가.주제 파악하기 나.느낌과 생각 드러내기다.낭독하기 2’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이것은 은유,율격,내용과 형식의 관계 등이 신비평적

이론 인 바,앞서 말했듯이 시 수업 절차모형이 ‘교사 위주의 학습모형’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원인으로 분석하여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 교육에는 맞

지 않다고 여긴 듯 하다..

<도식4> 학습자 활동 중심 모형

44) 안은영, 상고,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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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적 접근

가. 낭독하기 1

나. 관련 경험 되살리기 및 경험 나누기

2. 부분적 접근 

가. 시적 상황 파악하기

나. 시의 맥락 찾기와 내용 파악하기

3.통합적 접근

가. 주제 파악하기

나. 느낌과 생각 드러내기

다. 낭독하기 2

Ⅲ. 내면화 단계

1. 시적 체험의 수평적 확대

2. 시적체험의 수직적 확대

Ⅳ. 평가단계

위의 교수-학습 모형을 정리하자면,학습자의 주체적 활동과 감상력 신

장을 위하여 학습자들이 5-6명씩 소그룹을 이루어 진행하고 개방적이고 편

안한 분위기의 조성이 요구된다.수업 목표는 교사가 작품은 해석한 결과에

따라 탄력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목표 설정 이후에는 학습자의 시

에 대한 지식의 수준 또는 체험의 유무,시적 감수성 등에 대한 진단한다.

수업 단계의 ‘낭독하기 1’은 일반적 낭독의 방법45)에 따라 하며 낭독을 통한

직관적 접근이 이루어진 후에는 시적 체험을 개인의 체험으로 환원하여 구

체화 한다.경험 나누기의 경우 텍스트 내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대응시

켜 이해하는 과정이다.부분적 접근은,시 텍스트의 내용과 관계된 면에서의

접근으로 낭독하기와 관련 경험 되살리기를 통해 개괄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45) ①천천히 읽어라 ②행과 연 구분을 쉼으로 드러내어라 ③한 행이 4음보 이내일 경우, 한행에 한번 숨

쉬기를 하라.(두 행을 모아서 4음보 이내가 되면, 두 행을 모아서 숨쉬기를 하되, 행을 나눈 자리를 쉼

을 두고, 한 생이 5음보 이상일 경우, 한 행에 두 번 이상 숨쉬기를 하라.) ④ 각 음보는 비슷한 시간

이 걸리도록 읽어라 ⑤ 음보수가 적은 행은 숨을 더 길게 쉬어라 - 안은영, 상고,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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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추리하게 하는 방법이다.추

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문답으로는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가,왜 그러고 있는가,시적 화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시적화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시적 화자의 성별/나이는

어떨 것 같은가’를 제시하고 있다.이는 학습자 스스로가 사용하여 시적 상황

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의 개입은 줄

이면서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시적 상황만으로 시의 맥락을 파악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학습

자가 놓치는 내용이나 난해한 작품의 경우에는 교사가 질문을 던져 공동 접근

으로 시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통합적 접근은 시 텍스트에 대한 전체적 조

망이라고 볼 수 있다.주제는 ‘시인은 이 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무

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의 질문이나 제재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주제를

표현할 때는 ‘어려운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인 느낌을 주도록 하며 가급적 문

장형식으로 나타내되 작품의 주제는 두 개 이상 제시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제시하도록 했다.‘느낌과 생각 드러내기’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유롭

게 발표하고,제시된 의견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

하고,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주거나 여러 감상을 강평,격려하는 선에서 교수

하는 것이 좋다.‘낭독하기2’는 낭독 자체가 작품에 대한 해석임을 전제고,낭

독하기1에서 공부한 내용을 환기시켜 앞서 살핀 작품의 분위기,운율,어조를

반영하고 화자의 상황,내용 등이 살아나도록 감정을 실어 학급전체가 1-2회

합독한 후,1-3명 정도의 개인 낭독을 학습자나 교사가 강평하도록 한다.내면

화 단계의 ‘시적 체험의 수평적 확대’단계는 관련 작품을 읽음으로써 앞서 감

상한 작품의 감동이 강화되거나 확대된다는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다.그에 비해 ‘시적체험의 수직적 확대’는 시를 자신의 체험으로 환원하는 단

계로 감상문 쓰기,시쓰기,시 외우기 등의 활동을 권장한다.평가단계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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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위의 교수-학습모형이 실제 교수-학습지도안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박목월의 ‘가정’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진단 단계에서는 전학년 관련 단원이 7학년 1학기 7단원에서 배운 ‘홍길

동전’과 ‘옥상의 민들레꽃’을 회상하고,단원의 길잡이에 제시된 윤동주의

‘오줌싸개’를 통해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파악한다.학습 목표는 단원의 학

습목표46)에 비추어 ‘시 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을 파악하고 시 작품을 다

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감상하며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로 설정하였

다.

시 전반을 낭독한 이후,학습자는 시대별로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 파악하고,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때에 대해,그리고 ‘아버지’

는 어떤 분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이것이

‘관련 경험 되살리기 및 경험 나누기’과정이다.시적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

맥락을 읽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적화자의 연령 또는 심정을 추측해보고 ‘강아

지’,‘미소’등과 같이 사용된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유추해 보는 활동

을 제시하고 있다.통합적 접근 단계에서는 주제를 파악하고 제목에서 느꼈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해 보도록 한다.

내면화 단계에 이르면 박목월의 ‘가정’과 유사한 맥락의 텍스트인 김현승의

‘아버지의 마음’과 김종길의 ‘성탄제’를 읽고 각 시에 나타난 삶의 모습과 아버

지의 심정을 나타난 연 찾아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시적경험의 수평적 확장을

시도한다.이후,‘시적체험의 수직적 확대’방법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전기문을

쓰는 것을 제시하였다.

학습자 활동 중심 모형이,시 수업 절차 모형을 단계면에서 일부 첨삭은

하되 원형에 가까운 형대로 내용면에서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내용으로

의-변화를 꾀했다면 윤미영47)의 경우는 시 수업 절차 모형의 “수업단계”에

46) 1. 문학 작품이 삶을 바탕으로 하여 창조되었음을 안다. 2. 문학 작품이 쓰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여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국어 2-1』, (주)두

산,2009,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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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체적 접근단계 :기대지평의 형성

1단계 :시에 대한 호감도에 따른 모둠 구성

2단계 :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 체험 발표

3단계 :시 낭독 및 묵독하기

4단계 :시 전체의 느낌,분위기 표현하기

5단계 :모둠 구성원간의 느낌 교환하기

2.부분적 접근단계 :기대 지평의 전환

1단계 :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려 보고 글로

묘사해 보기

2단계 :시 속의 서정적 화자의 심정을 간단히 써 보기

3단계 :심미적 시 감상의 구체화 활동

3.통합적 접근단계 :기대 지평의 재조정

1단계 :시를 음미하며 분위기와 정감을 살려 낭독하기

2단계 :시의 종합 감상 발표

4.발전적 접근단계 :기대 지평의 수평적,수직적 확대와 심화

1단계 :제재,주제 면에서 유사한 작품 감상

2단계 :같은 주제나 제재로 시 작품 써 보기

해당하는 과정을 수용미학적 이론을 도입해 더욱 구체화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구안된 것이 다음의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모형”이다.

<도식5> 윤미영의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모형48)

47) 윤미영, 수용론적 시 감상 지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8) 윤미영, 상고, 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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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생활 속에 체험 적용

4단계 :시 낭송 테이프 만들기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모형은 야우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기대지평의 형

성-기대지평의 전환-기대지평의 재 조성-기대지평의 수평적,수직적 확대

와 심화’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이는 기존의 수용론적 시 수업 모형이

구인환의 시 수업 절차 모형을 따르던 것에 비해 특이할 만한 수업 모형이

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 접근단계에서는 시에 대한 호감도에 따른 모둠 구성과,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체험 발표,시 낭송 및 묵독하기,시 전체의 느낌,분위기 표

현하기,모둠 구성원간의 느낌 교환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기대지

평을 형성한다.시에 대한 호감도에 따른 모둠 구성이란,‘시 감상의 기회의

폭을 넓히고 개인의 문학 경험을 풍부히 하며,학습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

키기 위해 다양한 텍스트49)를 제시하고 이 중 마음에 드는 시를 선택함으로

써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데 적합한 6-7명의 소모둠을 만드는 것’이다.낭

독하기의 경우는 ‘낭독은 시텍스트의 구두해석(oralinterpretation)'이라는

섀턱(R.Shattuk)의 주장50)에 근거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동시에

49) 윤미영의 경우, 다음과 같은 5개의 시 텍스트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텍스트1: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

텍스트2: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텍스트3: 박목월의 「나그네」

텍스트4: 조병화의 「해마다 봄이 오면」

텍스트5: 이형기의 「낙화」

50) 섀턱(R.Shattuk)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고 감상하는 방법으로서 

텍스트의 음성화를 주장한다.

첫째, 구두 해석은 텍스트에 생명을 주고, 오래된 작품의 신선미와 긴박감을 회복해 주며, 작가가 

직접 독자의 귀에 소곤거리는 듯한 친밀감을 불어 넣어 준다.

둘째, 구두 해석은 독서를 연행(連行)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경험이나 감각에 대한 개방성의 한 형

식이 되고, 방법과 이론, 체계 등에 의한 텍스트의 외전(外傳)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구두 해석은 인간적 거래(Co-operation: 상호작용)에서 말소리의 효력과 중요성을 일깨운

다. 음성언어는 발화가 물리적으로 전전하는 상태에서만 발생하고, 받아들여지는 방식 때문에 

시각적으로 알 수 없는 내부 상태를 전달해 주며, 시각상(vision)보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민감하게 전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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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경우엔 이미지가 발성되는 말보다 더 빠른 경과를 요구할 수 있기 때

문에’낭독뿐만이 아니라 묵독도 아울러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학습독자의 시감상은 시에 대한 첫 느낌과 연관 지어 감상하게 되

므로 올바른 시감상은 이 첫 느낌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첫 느낌’이란 시를 처음 읽은 직후 시행되는 시 전체의 느낌과 분

위기를 말하는데 첫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할 때,많은 시간을 허락하면 자

기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미화하거나 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간을 짧게

주도록 한다.첫 반응을 확장시키기 위해 모둠 구성원간의 활발한 대화를

나누게 하며,이를 통해 사고 과정을 촉진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거

나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자기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결과를 도모한다.

부분적 접근 단계에서는 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려 보고 글로

묘사해 보기,시 속의 서정적 화자의 심정을 간단히 써보기,심미적 시 감상

의 구체화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의 기대 지평의 전환을 유도한다.시도 다

른 문학과 마찬가지로 허구의 양식이기 때문에 시를 하나의 연극적 상황으

로 설정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독자는 등장 인물 및 시․공간적 배

경까지 구체화하는 동안 시적 화자가 어떤 심정과 어떤 어조로 무엇을 말하

려고 하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다.이를 통해 시 속의 서정적 화

자의 심정을 3-5줄로 간단히 써 보도록 하는데 이러한 활동이 학습독자가

시의 배경과 시적 모티브,텍스트 구성에 담긴 시인의 의도까지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서정적 자아가 처한 상황 속에 학습자 자신을 투입시켜 봄

으로써 서정적 자아의 생각․정서와 자신의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보았

다.심미적 시 감상은 모굼 구성원 간에 친밀하고 개방적인 상호 긍정의 분

위기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도록하며 교사는 긍정적 태도로 학습 독자들이 반

넷째, 문학에의 구두적 접근은 감정이나 정신적 태도를 외면함으로써 목소리를 통어하고 표현력을 

키우는 훈련이 된다.

다섯째, 텍스트에 대한 한 개인의 음성화는 소리내어 읽는 공개적인 행위를 통해, 동료 학습자에

게 공동 경험을 하게 하여 상호 작용에 의한 해석과 토론을 가능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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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데 솔직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학습 독자들의 언어적 표현을 탐색

하면서 동시에 비 언어적 감정표현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대한 활동방안으로 시를 산문

화하기,노래로 만들어 불러보기,시상에 따라 그림그리기,인형극으로 꾸며

보기,촌극으로 꾸며 보기를 제시하였다.시를 이야기로 산문화 해 보는 활

동은 시 작품에 대한 상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만하다.이러

한 과정을 통해 학습독자들은 시에 생략된 상황을 유추해 낼 수 있으며,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행간의 의미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게 된다.시를 노래화 하는 것은 시가 가진 운율에 유의 하여 시의

리듬 감각에 익숙해 지도록 하는 것인데 노래를 부를 때 동작을 넣어 율동

을 하면 시의 감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림그리기는

시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활동인

데 독자가 영화 감독과 같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김새,표정,동작 등

을 상상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독자의 상상력 계발을 위한 효과적

경험이 될 것으로 보았다.인형극 활동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말하느냐’를

초점화 한 것이다.화자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달

라지므로 시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선정하여 어떤 인물인지 자신의 경험

에 비추어 직업,모습,나이,성격 등을 나름대로 연상하여 다양한 상황을

인형극으로 꾸며 보도록 한다.이때,교사는 시의 가치는 언어 기교보다 자

신의 생활에서 얻은 체험과 느낌을 솔직하고 진실한 언어로 표현함에 있다

는 것을 주지시킨다.역할 놀이,즉흥극,극화 등 극적활동은 학생들의 활동

을 최고에 이르게 하고 종합할 뿐만 아니라,학생들이 작품 속의 인물의 관

점에 감정 이입 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따라서,이 활동은 하나의 수업 상

황에서 다양한 문학 경험을 도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51)종합적 접근 단계

에서는 시를 음미하며 분위기와 정감을 살려 낭독하기,시의 종합 감상 발

51) 윤미영, 상고,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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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등을 통해 기대 지평을 재조정하고,마지막으로 발전적 접근 단계에서는

제재,주제 면에서 유사한 작품을 감상하기,같은 주제나 제재로 시 작품 써

보기,생활 속에 체험 적용,시 낭속 테이프 만들기 등을 통해 기대 지평의

수평적,수직적 확대와 심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전체적 접근 단계에서 기대지평을 형성하며 시 전체의 분위기나 느낌을

먼저 아는 것은 화자가 텍스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큰 윤곽을

잡는 행위이며,기대 지평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적 접근 단계에서 청자

는 화자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이 단계에서 시

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리거나 글로 묘사하는 활동은 결국 화자

의 메시지를 화자가 재해석해 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종합적 접근단계

에서 기대 지평의 재조정 과정은 청자가 앞 단계에서 재해석한 화자의 메시

지를 종합하여 수용하는 단계이다.마지막으로 발전적 접근 단계에서는 화

자의 메시지가 수용된 상태에서 청자는 스스로에게 반문하며 화자에게 화답

하는 형식의 다양한 활동 -예컨대,제재나 주제 면에서 유사한 작품을 감

상하거나 같은 주제나 제재로 시 작품을 써 보는 활동 등-으로 생활 속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모형은 학습자들에게 문학

의 흥미와 감동을 살리는 지도 모형으로 평가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화

자와 청자의 의시 소통으로서의 시 교육을 구현할 수 있고,시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상상력의 계발에 어느 모형보다 이점이 있다 생각된다.52)

위의 두 논고와는 다른 방향으로 교수방안을 연구한 논문 중,정재훈53)의

경우,‘구인환의 모형에서 계획 단계와 진단,평가 단계를 활용하되,좀더 수

용자가 문학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

지고 ‘소통 중심의 시 해석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이

52) 강은정,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론 : 중학교 1학년 2학기 <봉선화>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3) 정재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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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세부내용

1. 진단

(1) 시와 관련된 선행지식, 체험진단

(2) 비슷한 체험을 가진 학습자들끼리 같은 모둠 활동

(3) 시의조재와 관련된 체험에 관해서 모둠별로 이야기하기

연구는 ‘수용자는 읽은 텍스트의 구체적 국면에 대해 스스로 반응하고,그것

을 의식 속에서 경험 세계와 대응시키면서 하나의 이해를 조직해 낸다.텍

스트의 의미 구조와 독서 행위를 통한 독자의 의미 구현은 서로 견인하며

역동성을 발휘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 소통 구조54)

에 의거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용이론의 한계라 할 수 있는 ‘독자의 문제’와 ‘소통의 주체’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 시 수업에서의 수용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

고,이저가 제시한 독자와 텍스트의 소통관계를 주축으로 하였다.이저의 이

론대로라면 작가의 역할은 없어지고 이는 작가가 명백히 의도한 바가 있는

텍스트에 있어서는 위배가 되기도 한다.따라서,소통의 주체에 있어 ‘텍스

트’의 의미를 온전히 텍스트 자체에 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적인 면을

포함한 텍스트로 의미를 규정하였다.55)

또한 독자(학습자)가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학습자의 문학적 능력56)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상하려 하였다.

<도식6> 소통 중심의 시 해석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모형57)

54) <문학 테스트의 소통 구조> - 정재훈, 상고, p.74

55) 정재훈, 상고, p.75

56) 맥락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대지평을 융합하여 시어의 의미를 헤아려 보는 것 - 정재훈, 상고,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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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1) 수업 목표 설정

(2) 학습 제재 확인 및 단원 개관

(3) 평가 문항 작성

3. 해석

(1) 시 작품의 전체적 접근

(2) 시 작품의 부분적 접근

(3) 시 작품의 내면화

4. 지도
(1) 교사- 학습자와의 상호 소통

(2) 학습자의 비평적 활동(모둠별 발표)유도

5. 평가
(1) 목표 달성 여부 파악

(2) 인지와 정의의 통합 평가

구인환의 ‘계획-진단-지도-평가-내면화’단계에서 ‘계획’과 ‘진단’단계의

순서를 바꾼 것은 학습자 중심의 시 수업에서는 텍스트를 수용하는 학습자

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을 전제한다.또한 ‘내면

화’단계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면화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통독하

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이지 학습 방법 자체가 아니라고 보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진단 단계에서는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의 선행 경험,학습 상태를 교사가

미리 점검한다.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은 그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계획단계에서는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교과서 구성상 대단원이 설정된 이유

를 숙지하여 소단원 개관에서 대단원과의 연관성을 살피도록 한다.이것이

계획한 수업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학습자에 주지시킨다.이 단계에

서 작성되는 평가요목은 학생들의 경험 활용 여부,상상력 동원 여부에 초

점을 맞추어 작성한다.해석단계에서는 시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에서 나아

가 시어의 의미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시를 올바르게 읽

고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하려면 학습자는 되도록 텍스트에 충실할 필요’가

57) 정재훈, 상고,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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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강조했다.지도단계에서는 미숙한 독자인 학습자의 시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와의 상호관련성을 높이도록 한다.이 단계에서는 텍스

트의 재창작에서 더 나아가 비평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 단계에서는 단답식 문항에 의한 평가를 지양하고 진단단계에서 설정되

었던 목표달성 여부와 시 작품을 감상한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 새롭게 익힌

문학적 지식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상의 세부모형을 중학교 국어 교과서 3-2의 ‘1.창조적인 문학체험’에

실린 소단원 ‘(1)즐거운 편지’를 톡해 실제로 구현하였다.

수업에 앞서 진단단계의 과정에는 시와 소설의 차이점과 시와 관련된 수

사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편지’에 관련된 경험을 통해 수업에 대한 흥

미를 유발하도록 한다.계획단계에서는 시 선행학습 정도가 우수한 학생들

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여 모둠 당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수업 목표는 진단

단계에 따라 구성하되 ‘시적상황을 짐작케하는 시어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편지에 얽힌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시를 창작할 수 있다,

‘즐거운 편지’를 감상하면서 알게 된 시적 표현 등을 통해 느낀 점을 말 할

수 있다.’정도를 목표설정의 예로 들었다.평가요목은 ‘①자신의 경험과 시

를 어떻게 연관지어 감상했는가 ②시에서 말한 즐거운 편지의 의미는 무엇

인가 ③하나의 시 텍스트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해 말

할 수 있는가 ④ 시의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에 무

엇이 있는지 말할 수 있는가’로 구체화 하였다.해석단계에서는 시에 맞는

곡을 선곡하여 가져오는 과제를 통해 시 학습의 예습을 꾀하여 학습자의 능

동적인 시 학습을 마련하도록 한다.시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낀 부분을 연

극적으로 설정해 보는 것도 후에 재창조하기 등과 연관되는 필요한 학습과

정으로 보았으며 시의 분위기 및 전체적 느낌에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

여 자신이 받아왔던 ‘편지’와 관련된 상황을 떠올려 보며 화자의 심정으로

추측해 보는 것으로 전체적 접근을 구성하였다.부분적 접근으로는 1)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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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난 뒤에 떠오른 장면이나 상황을 이야기해 보고,시에서 이해하기 힘

든 구절을 찾아 그 의미를 친구들과 토의해 보도록 한다.2)시를 임의대로

읽었을 때와 어절을 띄어 읽었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 행과

연의 구분이 시상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를 나눈다.3)똑같이

‘편지’를 제재로 한 유치환의 ‘행복’과의 비교를 통해 시적 경험을 확장시키

기를 시도했는데 이때의 비교가 되는 텍스트는 시가 아닌 다른 문학텍스트

나 대중 문화 텍스트(영화,드라마 등)도 무방하다.4)위의 과정을 통해 ‘즐

거운 편지’를 감상한 것을 바탕으로 시적화자에게 답하는 시를 써 보도록

하는데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때의 창작은 재구성,

모방,패러디의 의미로서의 창작으로 한다.

지도단계에는 교사가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텍스트

자체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학습자의 시 해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어의 의미를 재확인 하고,학생들이 도출한 시어의 의미를 수용․

확인하도록 한다.시적 화자의 심정을 추측해보는 활동을 할 때는 단순히

‘어떠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이를 통해 이 시의 마지막 연에 나타나는 ‘눈,

꽃,낙엽’이 어떤 의미일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비평적 활동은 모

둠별 활동으로 마음에 드는 시적 표현 또는 그렇지 못한 표현을 살피고,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그리고,그 표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고쳐보

고,표현이 바뀌기 전․후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생각해 말해본다.평

가단계에서는 자신의 체험과 시를 연관 지어 감상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는지,시에 나타난 시어들이 시적 상황을 드러내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

였는지,제목과 주제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이 시를 통해 알게

된 시적 표현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는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한다.

또한,자신이 시가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답시(答詩)할

것인지 표현해 보고,반어적 표현이 나타나는 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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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며,시어의 반어적 표현이 주는 효과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그리움과

기다림을 표현한 대중가요 가사와 ‘즐거운 편지’시어는 각각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말하는 활동을 통해 정의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 평가

를 한다.

위의 연구는,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모형을 지향하면서도 텍스트를 방임

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구성과 작품의 내․외적 환경을 고려

한 해석하는 방향을 규정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2)시 교수-학습 모형의 보완점

앞 장에서 구인환의 교수-학습 모형에 따른 최근의 연구를 살펴 보면 각

모형마다 각자의 취지를 가지고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수업을 위한 교수-학

습 모형제작을 시도하고 구현하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 수업에 사용하기에

는 부적합한 한계가 있음이 보인다.

먼저,학습자 활동 중심 모형(안은영)을 살펴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그 한

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첫째,‘진단단계’가 ‘계획단계’아래의 ‘진

단학습’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 의미-시에 대한 지식,체험,감수성

등을 진단 한다-는 그대로 계승하였다.하지만 어떤 기준으로,어떤 요소를

통해 시에 대한 지식과 체험,시적 감수성의 정도를 예측할 것인지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해 상정하지 않았다.둘째,‘낭독하기 1’에서 사용한 일반적 낭

독법은 ‘한 작품만 연습하고 나면 다른 작품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익숙해진다’고 주장했는데,교육 현장에서 한 번의 낭독으로 학습자에게 낭

독법을 익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특히 ‘낭독하기1’과정에서

는 합독을 권장했음을 볼 때,낭독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학습자에게 달

려 있으며 따라서 한 번의 낭독이 낭독법의 습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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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낙관적 관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셋째,‘낭독하기2’의 과정도 감정을 살

린 합독과 개인적 낭독의 과정을 모두 거쳐 학습자나 교사가 강평 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막연히 ‘시의 분위기와 어조를 살린 낭독’을 강평하자

면 ‘잘했다/못했다’,‘좋았다/좋지 않았다’의 단편적 감상 밖에 될 수 없다.

특히나 학습자에게 낭독의 강평을 위한 유의사항 등의 아무런 세부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편적 감상 이상의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낭

독하기2’의 강평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넷째,평가단계를 설정했음에도 불

구하고 평가요목에 대해 작성하는 단계가 없다.뿐만 아니라,평가를 위한

구체적 내용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 정도를 보고자

하는 교육 상황에서 평가는 빠질 수 없는 단계임을 생각할 때,평가단계를

구체화 하지 않은 것은 교수법으로서는 큰 허점이 된다.다섯째,교수-학습

모형의 실제를 교과서를 토대로 그 내용을 필요에 따라 보충․심화하여 교

수지도안을 구현하려 한 시도 역시 고안한 교수-학습모형을 반영하는 것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과서 자체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교수지도안의 실제 ‘진단학습’에서 제시한 것은 전 학년 과정에서 배

운 내용을 회상한 것을 단원의 길잡이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었다.이렇게

단순히 배운 내용을 회상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진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전에 학습한 것’이 반드시 ‘학습자의 시적 이해도’와 완벽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현장에서는 전학년에 배운 사실에 대해서도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재학습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

다.곧,‘교과과정에 현재 학습 이전에 배우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진

단’이 아닌 ‘학습자의 실제 이해도’를 진단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설정되

었어야 하는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모형(윤미영)과 같은 경우에는,이 연구에서는 제시

된 모형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

지 않았다.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곳곳에서 실제 수업을 구현함에 있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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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부분들이 존재한다.첫째,제시된 다양한 시 텍스트 중 마음에 드는 것

을 골라 소모둠을 구성한 이후에 전개되는 활동은 소모둠을 구성할 때 선택

했던 작품으로 모둠별 활동을 할 것인지,하나의 작품으로 각 모둠에서 학

습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다.‘심미적 시 감상의 구체

화 활동’에서는 모둠별 구성을 할 때 선택 기준이 된 5개의 시 텍스트들에

대한 활동을 각각 제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급 전체적으로 시 텍스트가 통

일되었는지,모둠별 각개의 텍스트를 선정하고 전개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

란은 더욱 심해진다.특히,학습자들 간의 의견을 교사가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개방적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일 작품으로 수업을 진행하

는 것이 이 모형에 적합할 것이지만,교사가 ‘수용론적 시 감상의 다양한 방

법들을 학습독자에게 제시하여,다른 시 작품 감상에도 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강의식 교수법을 지양하고 있는 연구이니

만큼 활동지향적 전개로 나갈 수 밖에 없다.그럴 경우에는 모둠별로 학습

하는 작품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이 연구는 학습자-학습자간의 반응 교류

와 학습자-교사 간의 반응 교류를 통해 기대지평의 수용과 확대,재조정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모둠별로 학습하는 작품이 달라질 경우에는 교사가 학급

전체의 반응을 심화․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 별로 진

행 양상과 심화의 정도가 달라질 것임으로 수업을 이끌어나가기 벅찰 수 있

다.한 작품으로 수업을 전개한다면,앞서 제시한 텍스트들은 그룹을 나누기

위한 표지,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된다.곧,수업 전개상 꼭 필요

한 과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심미적 시 감상의 구체화 활동 단계에서는 ‘모둠 구성원 간에 친밀

하고 개방적인 상호 긍정의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교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데,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다.그러나,아무런 방법적

제시 없이 막연히 교사의 재량에 맡겨 ‘모둠 구성원간에 친밀하고 개방적인

상호 긍정의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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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동작>58)

1연 1행 :손가락으로 네모 모양을 그리며 돌담이 쌓여 있는

동작,속을 입가에 대고 속삭이는 동작,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햇빛이 비치는 동작

2행 :손가락으로 풀잎을 그리는 동작,미소를 지으며 손

가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는 동작,구불구불 물

결치는 동작

3행 :가슴에 두 팔을 차례로 얹는 동작,손을 위에서 아

래로 내리며 반짝이는 동작

4행 :하늘을 바라보며 몸을 좌우로 가볍게 흔드는 동작

다.교사의 태도에 따라 수업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

러나,모둠 내에서의 친밀감과 개방성은 교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자들 개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이런 모둠원 간의 관계

에서 교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긍정적 분위기를 해치는 발언에 대한 권고

정도 일 것이다.따라서,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모둠 내의 분위기

조정’은 어렵다고 본다.

셋째,시를 노래로 만들어 심미적 체험을 강화하는 경우의 내용을 살펴보

면,‘동작을 넣어 율동을 하면 시의 감흥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한 부분 역시 동의가 어렵다.그 예로 제시한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을 사용한 율동의 일부를 보자.

위에서 알 수 있듯이,위의 논고에서 제시한 “율동”의 실례는 감흥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한 동작 구성이 아니라 단순히 시 내용을 일차적으로 해석

한 것을 동작화 한 것에 불과하다. 단순히 언어를 동작화한다고 해서 시의

감흥이 체험화될 것이라는 것은 “율동”과 “시적 감흥의 체험”의 상관관계에

58) 윤미영, 상고,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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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언어-동작화 :시적 감흥-체험화”라는 대응적

사고에서 파생된 억측일 뿐이다.

넷째,인형극을 통한 심미적 체험과정에서 “교사는 시의 가치는 언어 기교

보다 자신의 생활에서 얻은 체험과 느낌을 솔직하고 진실한 자기 언어로 표

현함에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을 교수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야기

한 것은 문제가 된다.시는 궁극적으로 “언어의 구조물”이다.언어의 정교화

를 통해 심미성을 획득하고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시의 본질인 것이

다.그런데 위의 유의점은,이를 무시하고 있다. “학습자의 흥미”를 중시한

나머지,“시”를 교수하는 것임을 망각하고-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고찰없이 “수단”을 목적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체험과 느낌의 진

솔한 자기언어적 표현”은 문학에서나 문학교육에서나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러나,“시”라는 장르의 특성을 무시하고 체험의 진솔한 진술

만을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시 교육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통 중심의 시 해석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모형(정재훈)은 학습자가 시

텍스트의 의미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

한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다.이런 경험적 지식은 과제를

통해 진단된다.진단 이후,학습자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이

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교수상황

에서 이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실제로 교육현장에 나가보면 시적 경험

또는 실제적 경험 모두가 교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풍족하지 않다.일례로,

정지용의 “호수”를 수업할 때,교과서의 구성에 따르면 “누군가를 그리워 한

경험에 비추어 시를 이해해 보도록”되어 있다.따라서 그 ‘그리움의 경험’

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는 과정이 편성되어 있는데,정원이 35-37명인 같

은 학년의 학급 세 학급 중 경험적 지식-자신이 체험한 직접 경험과 영화

나 기타 자료를 통한 간접 경험 모두를 포함하여-이 있었던 것은 단 한 사

람밖에 없었다.59)위의 교수-학습모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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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험 활용 여부,상상력 동원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고 평가되

는 평가 요목에서 경험적 지식이 없는 학생은 이러한 결핍이 보충 되지 않

은 상태로 학습이 진행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둘째,지도 단계에서 ‘미숙한 독자인 학습자가 텍스트에 충실’하는 방법으

로 ‘시인과의 대면’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

으로 시의 화자와 시인은 구분되고 있다.그런데,본 교수법에서는 이를 구

분하지 않고,시가 ‘시인의 의도적 결과물’이라는 것을 ‘시인=화자’의 개념

으로 확대시켰다.따라서 시인에 대해 교사가 교수하는 방법,또는 학습자

스스로가 시인에 대해 알아보고 시의 감상에 도움을 받는 방법을 ‘텍스트에

충실한 감상 방안’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위의 논고에서 말하는 주체적 감

상능력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다.시인과 시 텍스트를

결부시킬 경우 가장 흔한 오독이 ‘역사적 상황’과 ‘시적 내용’을 1:1로 대응

시키는 경우이다.이육사의 “절정”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를 ‘겨울

은 일제강점기의 절망적 현실’이요,‘무지개는 자유와 희망의 상징’인데 ‘겨

울’과 ‘무지개’는 ‘은(=)’로 이어진 관계이다.게다가 수식어는 ‘강철'인데 이

것은 대체로 ‘단단한,굳건한’의미로 해석된다.여기서 해석의 억지가 생긴

다.어떻게 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조합을 ‘비극적 삶(일제 강점

기)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초월 상징60)’으로 애써 묶어 놓는 것이다.여

기서 ‘겨울’을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추위를 통해 땅을 굳게 만들어 만물

이 소생하는 봄과 이어지는,사계의 중간 과정’으로 본다면 해석은 무리 하

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겨울 곧,혹한의 어려움은 희망적인 봄과 -

겨울이 추울수록 여름이 풍성하다는 말도 있듯-여름을 약속하는 강철처럼

굳건한 희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인 것이다.따라서,텍스트에 따라 시인이 영

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학습자의 주체적 시 감상능력은 시인에 대한

59) 2009년 5월 서울시 장평중학교의 1학년 학급 중 세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한 결과임을 밝힌다.

60) 박경국 외, 『18종 문학교과서 현대시의 모든 것』, (주) 꿈을담는틀, 2007



- 42 -

선지식이 구성됨으로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져야 함을 생각할 때 시인보다는 시 이론에 대한 기대지평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구안될 교수-학습 모형의 보완점을 생각

해 보자면 첫째,텍스트를 해석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텍스트의 무한 개방성은 수용이론에 근거한 시 교수-학습안에 있어서 언

제나 문제시 되어 왔다.자유스럽게 작품을 감상하는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교육 현장에서 읽게 되는 텍스트들은 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용이론

에서 말하는 텍스트의 무한한 개방성은 평가의 기준을 세우는 데 난점으로

작용했다.뿐만 아니라 미숙한 독자들이 중구난방을 제시하는 자의적 해석

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 역시 모호했다.본고는 이에 대해 ‘시의 기초

적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해석’이라

면 자의적 해석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되,다른 학습자와

해석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현재 정립되어 있는 시의 해

석들도 처음에는 많은 해석들 중의 하나였음을 상기하자.그 수많은 해석

중에서 일반적으로 시를 설명하는 데에 무리가 없고,타당하다고 여겨지는

해석들의 합의점이 지금의 ‘정론’이라 불리는 시 해석들인 것이다.학습자의

시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정론’을 세우는 수준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시 한 편 당 배정된 해석이 있다는 의미에서의 ‘해설’이 아닌 사람들

에 의해 수용되어 정립되어진 이론으로서의 ‘해석’으로서 시를 배우고 그 이

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해석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다.앞서,‘타당성 있는 근

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은 ‘시 이론의 기본적 개념’을 충분히 이

해해야 가능하다.그러나,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수용미학적 접근’을 통해

교수-학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교육과정에서 수용이론이 등장한 배

경61)과 맞물려 ‘신비평적 요소들이 학습을 어렵게 만든다’는 신비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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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반발감을 근저에 두는 경향이 있다.그것은,시의 이론에 대한 학습

과 그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보려는 시도 자체를 배제하게 만들어 결국 학습

자의 선경험에 의존하여 시 텍스트를 분석하려 하게 만들었다.그러나 학습

자의 선경험에만 근거하여 시 텍스트를 분석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선경

험에만 의존하다보면 ‘시’가 가지는 언어적 정교함에 대한 미적 가치나 표

현,이미지 구현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다.즉,독자(학습자)의 경험과 텍스

트를 연관 지어 분석하는 행위가 지나치면 텍스트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학적 즐거움을 독자(학습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평가 요목을 구성하는 데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지금까지의 연구들

을 살펴보면 평가 요목의 구성이 학습목표를 ‘그렇게 하였는가’라는 형식의

의문문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다.물론 목표와 평가는 함께 구성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그러나,위와 같은 평가 요목이 경우,‘그렇다/아니

다’내지는 ‘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그렇다/그렇지 않다’정도로 밖에 평

가 할 수 밖에 없다.본고는 평가의 수용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논

술이나 서술형 답안의 평가의 경우,확정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

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된다.‘시 교육’역시 ‘되었다/안 되었다’로

판가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주체적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면 그 ‘정답’

의 수용 범위가 넓어질 수 밖에 없다.앞서 이야기한 ‘해설’이 아니라 ‘해석’

을 인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따라서,평가 요목의 구성 역시 좀

더 탄력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넷째,학습된 시 이론을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학습자에게 주

어야 한다.이전까지 시 이론은 아예 교수-학습에서 제외되었거나 제시 되

61) 앞서 이야기 했듯, 신비평과 학문중심교육과정이 결합하여 시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 고사되고 시험과 

입시 위주의 시교육이 이루어져 종래에는 학습자에게 시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했다고 보고 학습자가 

주축이 되는 교육과정을 구안할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용미학이  ‘학습자 중심’이라는 취지와 부합

하여 교육과정에 반영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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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도 한 작품 내에서 찾아 보는 활동이 대부분이었다.그러나,한 작품 내

에서 찾아 보는 활동만으로는,시 이론이 완전하게 학습되었다고 할 수 없

다.시 이론을 배우고 한 작품에서 그 쓰임을 알았다면,스스로 찾아보는 활

동도 필요하다.이것은 상호텍스트성과도 관련된 활동으로 수용미학의 미흡

한 ‘소통성’을 텍스트-텍스트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 역시 다른 텍스트

를 통해 시 이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지향할 수 있다.

3.교수-학습 모형의 제안

1)이론 상의 절충

주체성과 상대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과 그에 따른 교과과정의 흐름에

수용미학의 요지는 충분히 부합하고 있음에도 실제 수업 상에서 수용미학을

도입하기 어려운 큰 이유는 단 두 가지일 것이다.첫째,학습자의 주체적 해

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엔 그 해석의 깊이가 너무 얕다.둘째,기준 없

이 ‘수용’에만 치중하다보니 이렇다 할 평가기준이 없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실에서는 학습자의 해석을 중시하고 모두 수용하기엔 평가의 문제가 생기

고,평가에 치중하다보면 학습자의 자의적 해석보다는 이미 알려진 해당 시

텍스트의 정론만을 주입하는 수업이 된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지만,결국 평가 과정에서는 정론적인

해석만을 답으로 처리하는 현실은 학생에게도 주체적으로 수업에 임해야 할

의욕을 잃게 하지만,교사에게도 힘겨운 현실이다.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주

체적일 수 있는 수업전개는 이상적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따른

평가의 막연함에 결국 기존의 정론적 해석 안에서 평가 과정과 시험을 준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일단 학습자가 주체적인 해석이 가능할 만큼의 시 이론적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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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는데 있다고 보고 본고에서는 시를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학습독자

를 준비하기 위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그 첫 번째가 시 이론의 ‘기

초적 개념’에 대한 지도이며 두 번째가 ‘자세히 읽기’방법이다.‘기초적 개

념’의 교육적 필요성은 지금까지 충분히 이야기 했듯 ‘아는 만큼 보인다’라

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 교육론에 입각한 것이다.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느

끼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눈에 익은 것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시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자세히 읽기’방법은 그야 말로 학습자의 의지에 따른 학습이다.이론을

바탕으로 하든,감성을 바탕으로 하든 ‘읽는다’는 행위가 주도적이기 위해서

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스스로의 사고과정을 텍스트에 투여해 보는 일이 필

요하다.꼼꼼하게 읽어가며 글의 행간을 자신이 직접 채워가는 것이므로 결

국 독자가 ‘작품’을 완성하는 행위가 바로 ‘자세히 읽기’과정이기 때문이다.

(1) 기초적 개념 지도

독자(학습자)개인의 문학 감상․비평에 치중된 수용이론의 한계를 교육

현장에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비평적 이론을 통해 시 이론에 대해서 교육

함으로써 시의 기초적인 개념을 구축하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

‘개념’이란 문학의 현상들에 대한 이론적 탐색의 집약된 결과를 특정한

용어로 표현한 것이고,시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들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시 이론에 대한 교육이라 하면 비유,상징,역설 등의 용어들을 떠올리게

되고,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만을 위한 수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정보 전달’만을 위한 수업은 앞선 교과과정에서 강하게 부정

되어 왔던 주입식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주입식 교육 하에서 수

동적일 수 밖에 없었던 학습자는 능동적 작품 해설이 불가능함은 물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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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좋아하게 하는 데서 그쳐야한다는 논리는 예술로서의 문학과 지식

으로서의 문학을 혼동하기 때문이다.예술로서의 문학과 지식으로서의

문학이 혼동되고 참여 문학 대 도피 문학의 논쟁이 계속되는 까닭은 문

학 예술이 특수하고 복잡 애매한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이다.감성에

의해서 감상되도록 제시된 예술로서의 문학은 지성에 의해서 동시에 이

해도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문학 작품은 감성의 반응을 받을 수

있으며,동시에 이해와 설명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인상 비평은 한

독자의 감성적 반응에 그치는 것으로 이것은 이성 활동으로서의 학문이

될 수 없다.그러나 과학 비평은 한 현상으로서의 작품이란 대상을 평

가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함으로써 이해하려 하는 것이다.62)

자체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른 반동으로 교육계에서는 ‘문학

은 즐기는 것’이므로 시 교육의 목적은 ‘시를 배우므로 시를 좋아하고 향

유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란 주장이 일었다.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에 이르

러 수용미학적 성향이 강해지고 독자의 견해가 중요하게 됨에 따라 그런 생

각은 교육현장의 일선에서는 ‘지향점’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그러나,다

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위와 같은 생각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향유하는 ‘문학’과 지식으로서의 ‘문학’

을 혼동하고 있다.그리하여 ‘인상적 감상’에 몰두한 나머지 ‘감상을 위한 감

상’으로 ‘자신의 감성에 대한 지성적 설득’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왜냐하

면,감상을 지식을 바탕으로 설득화-주장화 하려면 시에 대한 지식이 필요

하고,그것은 또 다시 과도한 지식을 주입함으로써 문학을 도외시 하게 했

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문학은-시는 자기도취적 감상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깊

이가 짧은 문장 안에 그득히 들어차 있다.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는 시를 감

62) 이상섭, 『복합성의 시학』, 민음사, 1987, p.239 -권혁준, 상고,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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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기에 앞서 시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길을 걸으면 수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지만 그 다를 바 없는 ‘사람’중에서

도 ‘아는’사람의 모습은 재빠르게 인식된다.‘안다’는 것은 대상을 미지의

무엇에서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안정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이 알면 알 수록 그 대상을 더 빠르게 인지

하도록 한다.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를 맞닥트린 학습자에게는 ‘시’에 대한 단편적 감상

이상의 것은 불가능하다.‘알고 있는’것들이 없으므로 마땅히 ‘이런 것이다’

라고 인지될 만한 것도 없는 것이다.

‘이론 학습이 선행된다’는 것은 흔히 주입식 교육이 부활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낳는다.그러나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주입식 교육은 학생들

이 주체가 되지 않고 교사 주도의 학습이며,학습자 고유의 개성을 인정하

지 않는 수동적 학습 현태를 일컫는다.그렇지만 지금 제시하는 문학이론에

대한 학습은 본격적인 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론에 대한 선지식을 학습

하고 활용하여 중구난방 식의 시 해석을 막는데 있다.학습자의 다양한 해

석을 도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문학적 효용성과는 상관없는 비

문학적 답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시 교육에 일정 부

분 필요하다고 본다.이 때 교사는 이론을 제시해 주고 학습자가 이를 참고

로 시를 읽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것이다.결코 교사 주도의

학습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선지식을 형성한다는 데 의의를 두자면,

수용미학적으로는 ‘기대지평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자세히 읽기’를 통한 맥락 지도

시라는 것은 문학 장르의 하나이며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소통하는 언어

와 다른 면을 지닌다.물론 일상어가 시의 언어가 되기도 하지만,관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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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도 시어로 쓰였을 때는 이미 다른 내포적 의미가 담긴 언어가 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라는 구절에서는 화자의 마음을 호수로 비유하

여 화자의 심적 상태를 빗대는 것은 물로,호수에서 파생되는 여러 의미가

화자의 ‘마음’과 맞물려 다층적 의미를 양산하다.이는 시를 대하는 독자의

감상과 상상력의 몫이다.시어를 이해함에 있어 비유의 행간을 읽어내는 것

이 시 읽기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앞서 이야기 했듯 시 이론을 배우

는 것은 이러한 시 읽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지만,기초적 개념이 이러한

시 읽기를 성립시키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초적 개념을 바탕으로 ‘자세히 읽기’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고찰해야 가

능해 지는 것이다.리처즈는 자세히 읽기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63)

첫째,자세히 읽기 위해서는 먼저 말뜻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단순한

사전적 의미,느낌,말투 속뜻의 네 가지는 경우에 따라 어느 하나가 더 주

도적으로 쓰이게 마련인데 이 네 가지를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둘째,비유적 언어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시가 논리는 아니지만 시를 읽

을 때 논리를 생각지 않고 통념에 의해 대강 봐 버리면 가치 있는 사항들을

놓치게 된다.

셋째,문법과 문자적 의미보다 말투(어조)와 느낌의 의미가 중요하다.독

자는 시가 어떤 가상적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말의 느낌은 어떤지

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넷째,시의 형식,특히 운율이 시의 느낌에 긴밀히 연결되므로 운율에 적

절히 반응을 하면서 천천히 읽어야 한다.

다섯째,‘부적절한 연상’과 ‘습관적 반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장

63) 권혁준, 상고, 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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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는 말만 나오면 사랑의 감미로움을 먼저 떠올리고 그런 기분에 벌써부

터 지배를 받는 것이 부적절한 연상이며,습관적 반응이다.객관적 정황에

걸맞지 않게 과다한 감정적 반응을 노출하는 것을 ‘감상적’이라 하고,그 정

황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반응을 감정 과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향도 부적

절한 반응이다.자세히 읽기는 ‘불신의 자발적 중단’과 유보라는 지적․정서

적 통제 장치를 이용하여 자기 신념을 반성,수정,또는 확충하는 기회로 삼

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읽기는 문학 수용의 필수적 방법이 된다.

여섯째,그릇된 문학관에서 벗어나야 한다.편벽된 독서 취미나 잘못 배운

문학이론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시라고 하면 덮어놓고 ‘민족시’로만 해석하려

한다든가 ‘상징시’로 읽으려하는 경향은 ‘자세히 읽기’를 방해한다.

이상섭은 ‘교육이란 기초적 훈련이며 뉴크리티시즘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문학 비평의 필수 기초 훈련으로 가장 적합한 것의 하나’라고 말하고 ‘뉴크

리틱들과 아류들이 아무리 싫어도 ‘자세히 읽기’를 우회하고 문학 작품을 해

석하겠다는 대담성은 조장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또 유종호도 ‘시 독

자들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정독에도 인색하다는 것은 독자들의 불찰이요

무성의이다.주체적 독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문학교육의 전면적 실패가 배

경이 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하였다.주체적 독자가 되는 것과 텍스

트를 자세히 읽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흔히 신비평을 공격하는 사람

들은 신비평적 해석 방법은 ‘텍스트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독자

는 자기의 마음은 접어두고 텍스트에만 몰입해야하므로 독자를 몰 주체적으

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텍스트를 성실히 읽는 것과 몰주체적인 독자

가 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자세히 읽으면 몰주체적인 독

자가 되는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막연한 짐작으로 무성의하게 시를 읽는

습관은 시 학습의 현장에서는 극구 피해야 할 일이다.독자는 주체적으로

정독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상태이다.시교육에서는 당연히 주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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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단계

l 시에 대한 지식, 체험, 감수성 등의 진단

개념 정립단계

l  프리젠테이션 또는 기타자료를 통한 ‘시 이론’에 대한 흥미유발

l  시의 기초 개념에 대한 조사 -보고서 작성(학습자)

독자를 길러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단은 자세히 읽는 독자를 길러야

한다.다만,그 자세히 읽기는 시를 즐기는 체험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자세히 읽기는 심미적 체험을 위한 바탕이 되어야하므로 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쳐야하며,지나친 분석은 피야해 한다.

그러나,미숙한 독자는 이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읽는 것은 어렵지 않

지만 무엇을 생각해보라는 것인지 그 방향을 잡기 어려운 것이다.때문에

현 교과서에는 ‘날개’라는 것을 두어 본문 옆에 제시된 질문형식의 문장을

통해 생각의 방향을 잡도록 유도하고 있다.다만,문제라면 ‘날개’의 질문이

줄글에만 제공되는 것과 그 방향이 학습자의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하

는 ‘열린 질문’형태보다는 ‘닫힌 질문’이 많다는 것이다.결국 그를 통해 학

습자는 정론적인 해석에 이르게 되고 결과가 같다면 애써 생각하여 결론짓

기보다는 학습지 등에 나와있는 정론적 해석을 외우는 길을 택하게 된다.

따라서,자세히 읽기 과정에서 제시되는 질문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 선정해야 한다.

2)교수-학습 모형 제시

‘시 이론에 충실하면서 학습자의 능동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바탕

으로 본고에서 제안하는 교수-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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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단계

l  목표 설정

l  평가 문항 작성

‘시’ 수업 단계 

l  교사-학생 간의 상호 소통

     시 낭독하기

             ↓

     시의 느낌 이야기 하기

             ↓

     자세히 읽기 1

             ↓

     느낌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하기

             ↓

     표현의 의도 파악하기

             ↓

    자세히 읽기 2

             ↓

   의도 파악을 통한 개념 확인하기 

             ↓

    시의 구조 및 맥락 파악하기

  

모둠 활동 단계

<활동1>

l 각자의 시 해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l 논의를 정리하여 발표해 보기

<활동2>

l 다른 시에서 비슷한 표현 찾아보기

l 배운 기법을 사용하여 시 패러디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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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단계

l 교사의 평가 

l 학생의 평가

(1)진단 단계

진단단계는 ‘시에 대한 지식,체험,감수성 등을 진단 한다’는 구인환의 시

수업 절차 모형의 진단단계의 의미를 이어 설정하였다.시 수업에 앞서 학습

자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은 앞으로의 수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데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시 수업에서는 앞 단원에서 또는 전 학년에서 어떠

한 ‘단원을 배웠다’라는 사실하나로 학습자의 지식 수준을 막연히 짐작하고 넘

어가는 경우가 많다.그러나,교과서에 편성된 단원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축

소되거나 뛰어넘은 채 단원을 마치기도 함으로 교과서에 편성된 단원을 확인

하고 그 학습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학습자의 실제 수준을 판가름하기 어

렵다.따라서,시에 대한 전반적 수준은 지난 학습 경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단될 필요가 있다.그에 대한 방법으로는 수준별로 여러 편의 시를 학습자

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해 감상,사용된 기법,연상되는 자신의 체험 등을 발표

하게 함으로써 시에 대한 지식과 체험,감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을 제안

한다.예를 들어,시 수업에 들어서는 학습자에게 첫 단계에서는 김소월의 ‘진

달래꽃’을,두 번째 단계에서는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세 번째 단

계에서는 기형도의 ‘빈집’,네 번째 단계에서는 유치환의 ‘깃발’을 제시하는 법

을 들 수 있다.김소월의 ‘진달래꽃’의 경우,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감상에 어려

움을 느끼지 않는다.소월의 경우,행과 연의 배치에 따라 시어의 의미가 강조

되거나 그 뉘앙스에 강약이 생기기는 하지만 딱히 어려운 기법이 없으며,행

과 연의 배치에 따라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가 분화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시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기 쉽기 때문에 진단의 첫 단계에 그의 시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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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은 시어의 배열과 직유의 기법에 대한 이

해도를 측정하며 동시에 어감에 대한 감수성을 알아 볼 수 있는 기제이다.첫

째 단계와 비교 했을 때,기교면에서 크게 어려워지지 않으면서도 시 이론의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직유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세 번

째 시인 기형도의 ‘빈집’은 시적 화자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연관지어 생각

할 수 있는지,곧 시적 경험에 대한 수준 측정과 동시에 대유과 은유의 기법

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 볼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의 ‘깃발’에서는 역설적 표

현에 대한 이해도,그에 따른 감정의 심화 또는 강화에 대한 감수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상징 기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체로 학습자가 접근하기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내용과 기법을 담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수준과 난해하다고 여길만한 수준의 단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진단단계는 말 그대로 수업의 준비를 위한 진단

의 단계임으로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 많아지면 그 수준이 학습자

의 수준이라고 보고 진단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교사의 입장에서는 쉬운 수

준으로 보이더라도 학습자들이 이미 어려워 하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단계의 시를 보여주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시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만 가중시

킬 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마찬가지 이유로,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학

습자들이 어려워한다면 그보다 쉽다고 판단되는 텍스트에서부터 진단을 시작

해야 한다.그런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 텍스트의 대상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시에 까지 해당 작품이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교단에 서다보면 때

때로 어느 정도의 작품을 다뤄야 하는지 어느 선까지 작품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그 때문에 작품성 면에서 대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시를 교실에서 제시해도 좋을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게 되는 것은 당

연하다.하지만,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진단단계에서의 시 텍스트들은

‘진단’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를 학습하지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또한,

진단단계에서 제시되는 시들은 될 수 있는 한 학습자들이 이미 배우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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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이미 배운 시들은 대부분 그 시의 정석적 해석

을 외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시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것

인지,단순히 아는 지식을 나열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개념 정립 단계

진단단계에서 확인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진행되는 개념정립단계는 직

유,은유부터 상징에 이르기까지 시청작 자료 모두를 통해 이루어진다.학습

자가 이미 알고 있다면 확인차원에서 보며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모른다면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학습 대상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의 노래 가사인 ‘산소 같은 너’를 통해 직유법에 대해 접근 또는 확인 할 수

있고,개그의 소재로 종종 사용되는 허무송을 통해 ‘너는 장미다’라는 가사

는 은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베를린 장벽이 무너지

던 날 비둘기를 날아올리던 동영상 자료를 통해 ‘왜 비둘기를 날아 올렸을

까’라는 유도과정을 거쳐 ‘비둘기=평화’라는 상징의 개념까지 나아갈 수 있

다.그러나 이것은,가장 기본적인 확인단계이자,설명 단계이다.

학습자가 시의 기초적 개념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도록하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가 은유,상징,아이러니,역설 등에 대해 직접 알아보도록 하는 활동

이 필요하다.스스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예시를 찾아 보는 것과 단순히 이

야기만 들었을 때의 인식 정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학습자 대부분이

직유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다면 직유는 제외하고 본문의 시 텍스트에 필요

한 다른 기법을 알아보는 식의 보고서 작성활동이다.확실히 안다고 판단되

는 것은 제외하고,대부분은 알지만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 영역부터 보고서

를 시작하도록 한다.이런 보고서 작성활동은 개인 활동과 모둠활동 모두가

가능하지만,본고에서는 개인 활동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이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인 만큼 모둠활동으로 하는 경우,각자가 맡은 부분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 55 -

<학습목표>

1.직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직접 표현해 볼 수 있다.

2.시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찾아,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추측하여 말할

수 있다.

3.시를 해석하고,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평가요목>

1.직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직접

표현할 수 있는가.

l 직유가 무엇인지 말 할 수 있다.

l 직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시에

서 그 쓰임을 찾을 수 있다.

l 직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쓰임을 찾을 수 있으며 직접 활용

할 수 있다.

(3)계획단계

진단단계와 개념 정립 단계를 통해 판단된 학습자의 수준을 보고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학습 목표는 시의 이론적 측면을 습득하는 것과

시를 감상하는 태도적 측면,토의와 모둠활동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다음과 같이 그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평가 항목 또한 학습 목표와 마찬가지로 시의 이론적 측면과 시 감상의

태도적 측면,활동 측면을 모두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이 때,유의해야 할

것은 평가항목의 범위이다.앞서 이야기 했듯이,‘시’교육의 평가항목은 ‘그

렇다/아니다’로 판가름되는 가부 의문문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융통성

있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위의 학습목표에 따른 평가 항목을 그 예시로 들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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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찾아,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추측하여

말할 수 있는가.

l 시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찾아

그 감상을 막연하더라도 이야기

할 수 있다.

l 시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찾아

왜 그렇게 느꼈는지 시의 맥락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l 시의 인상 깊었던 부분이 왜그

렇게 느껴졌는지 시의 맥락을 통

해 설명하고,그렇게 표현 한 의

도를 짐작할 수 있다.

l 시의 인상 깊었던 부분이 왜 그

렇게 느껴졌는지 시의 맥락을 통

해 설명하고,표현의도를 짐작하

여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때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3.시를 해석하고,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l 시에 대한 해석을 적거나 말 할

수 있다.

l 시에 대한 해석을 말하고 그렇

게 생각하게 된 단편적인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다.

l 시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구체

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주

장할 수 있다.

l 시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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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논리적 근거를 통해 모둠원을

설득할 수 있다.

학습 목표와 평가 요목은 관련지어 설정되는 것이 정석이고,그럴 수 밖

에 없다.문제는 그런 방법이 단순히 학습 목표를 부가 의문문으로 만듦으

로써 평가 요목을 구성하려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데 있다.국어과목은 수학

과목과 같이 눈 앞에 답이 정확히 계산되는 과목이 아니다.‘성취했다/아니

다’를 딱 잘라 이야기 할 수 있는 과목도 아니다.그럼에도 평가 요목이 부

가 의문문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따라서,위와 같이 평가 요목

을 단계별로 구체화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이것은 한 가지 평가 요목

을 세분화하여 학습자의 성취도를 판가름 할 뿐 아니라,학습자의 실제 수

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할 수 있다.세부평가 부분에 지식과 태도 모든

면에서의 평가가 함께 포함됨으로 통합적인 평가가 가능하고,성취도와 수

행능력 평가에 대한 탄력성도 갖게 된다.한 가지 항목에 대한 ‘예/아니오’의

한 가지 답에서,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양상의 답들을 평가하

고 수용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4)‘시’수업단계

‘시’수업 단계의 모든 활동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소통을 바탕으로 이루

어진다.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시 낭독하기’이다.시를 낭독하는 것은 시의

분위기를 느껴보거나,시를 전체적으로 감상해 보는 것에 있어 중요하다.낭독

은 교사의 낭독,학생들의 합독,학생 개인의 낭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본고

에서는 교사의 낭독과 학생 개인의 낭독활동이 ‘시 낭독하기’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한다.학생 개인의 낭독은 수업 내에서는 수업 시간배분 상 몇

사람 밖에 할 수 없으므로,추후 배경음악을 선정하여 시를 낭독한 후 녹음해

오도록 하는 등의 활동도 학습자 모두가 낭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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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본다.낭독 이후에는 시의 느낌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학

습자들에게 ‘어떻게 느꼈는가’에 대해 물으면 ‘슬프다,쓸쓸하다,재밌다’등의

단편적 감상이 주를 이룬다.이럴 때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위해 교사는 대답

을 한 학습자에게만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 묻고 그에 따라 반

전체의 분위기도 한 학습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그

보다는 단편적 감상은 감상으로 받아들여 모두가 볼 수 있는 칠판에 정리해

두도록 하고,전체적으로 자유롭게 단편적 감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나면,그

이후에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해 묻도록한다.이

럴 경우,‘슬프다’또는 ‘재밌다’등의 각 단편적 감상이 학습자들의 답변을 나

누는 일종의 기준이 되어 학습자의 응답을 구분지어 볼 수 있다.이렇게 구분

된 응답을 바탕으로 ‘자세히 읽기 1’과정을 한 번 거치게 된다.이때의 ‘자세

히 읽기’과정은 학습자들이 막연하게 반응하였던 기존의 응답에 대한 근거를

시 텍스트 안에서 스스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된다.이를 통해 타

당한 시적 근거를 가지고 자신이 느꼈던 감상의 이유를 생각해 정리하여 보고

서로 이야기하여 보거나 발표하여 그 감상의 타당성에 대해 피력해 보도록 한

다.자신의 감상의 근거를 찾았다면,왜 이런 느낌이 드는 표현이 사용되었는

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작가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은 시의 내용적 측면과 기교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다.왜 이런 표현을 사용

하였는지,이런 표현이 아니었다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지를 생각하

며 ‘자세히 읽기 2’과정을 진행한다.자세히 읽기 과정을 통해 표현의 의도를

추측하고,그 의도에 따라 성립된 표현을 시 이론적 측면에서는 어떤 기법이

라고 할 수 있는지 논의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기초적 개념의 활용을 학

습자가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시의 표현의도를 추측하며 읽는 동

안 기법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시어들의 관계나 행․연등의 배열을 통해 시의

전체적 의미와 분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음으로 이를 바탕

으로 시의 구조 및 맥락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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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정은 모두 연계성을 띄는 일련의 과정으로,자연스럽게 유도되어

야 한다.교사는 학습자의 반응에 앞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학습자의 반응을 유도하고,정리하며,심화시킬 수 있는 문답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5)모둠활동 단계

모둠활동 단계에서는 수업에서 사용한 시 텍스트를 직접 해석하고,그에

대한 근거를 텍스트에서 찾아 타당성 있는 해석을 각자 주장해 보는 활동과

사용된 기법들을 다른 시 텍스트에서 찾아보고 시 텍스트를 패러디 해 보는

활동을 한다.

시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활동은 개인활동이고,그것을 토론하고 모둠원

을 설득시키는 것은 모둠활동 과정이다.이 과정에서 토론활동이 저조하거

나,미비하거나,또는 너무 격할 경우,교사가 조절 하도록 한다.이러한 토

론과 토의 과정을 거쳐 설득되거나,일치된 견해를 모둠 전체의 견해로 정

리하여 발표하도록 하여 각 모둠의 견해를 학급의 모든 학습자들이 듣고 이

를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종합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전체적인 해석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한다.이 때,학습자 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

나 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시의 주변부에만 머물 경우에는

교사가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 생각할

방향 또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유도하도록 한다.대부분의 경우 일반적

해석에 가까운 학습자들의 해석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학습자의 이

해의 방향이 크게 엇나가거나 시 텍스트가 어려워 해서 전체적 해석 도출이

어려울 경우는 학습자 간의 토론이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 간의 토론과 토의

를 통해 해석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한다.

(6)평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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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단계는 교사의 평가와 학생의 평가를 합쳐 이루어지도록 한다.교사

는 수업 전 작성한 평가 요목에 따라 학습자의 태도와 성취 수준 등을 평가

한다.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평가가 아닌 태도와 성취수준 전반에 걸친 평

가이어야 하며 앞서 작성한 평가 요목만큼 평가하는 교사의 태도도 탄력적

이어야 한다.예를 들자면 학습자가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에 대해

평가할 때는 ‘적극적이었다/아니다’의 단편적 사항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지

못했더라도 그런 태도에 건강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학습자의 평소 수업 태도와 연관지어 평가하도록 하며,아무런 곤란이

없이 학습에 대한 의욕부진,또는 적극성의 결여를 보였더라도 이후에라도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평가는 일종의 동료 평가이다.이 평가의 경우에는 교사가 미처

관찰하지 못한 부분의 평가 가능하다.활동과 토의는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따라서 학습자들 간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제고하고,동시에 교사가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관찰 불

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학생 간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이

러한 평가는 모둠 토의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를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토의에서 필요한 다른 학습자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

한 태도 형성에도 유효 할 것으로 본다.

모둠을 구성하여 토의를 진행하게 할 경우,성적이 좋은 학생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선수학습을 한 학생의 의견을 다른 근거 없이 ‘미

리 배웠기’때문이라는 이유로 반론의 여지 없이 강제 당할 수 있다.이 때

에 의견을 제시한 학습자가 -선수학습의 유․무에 상관없이-타당한 근거

를 시 텍스트에서 찾아 제시하였는지,의견을 제시할 때에 자신만의 의견을

고집하며 일방적이었는지 또는 다른 모둠원의 의견을 잘 들었는지,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의 평가는 같은 모둠원들이 하는 것이 서로가

대등하다고 인식하게 하면서,서로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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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수· 학습 내용 

 선지식의 중요성 

알기

․

단원의 길잡이

 ․ 학습지를 이용한 활동으로 선지식의 중요성 체험해 보기

 ․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안고 있는 작품군의 예시 보기

 ․ ‘단원의 길잡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 대단원의 학

습방법 이해하기

소단원

(1) 

가정

 읽기 전 

활동 

- 읽기 전에

․ 시대에 따라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기

 ․ 가족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을 말하기

읽기 중 활동  ․ 시 속에 나타난 삶의 모습 파악하기

읽기 후 활동

- 학습활동

【내용학습】

 ․ 아버지가 놓인 상황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기

【목표학습】

 ․ 시에 나타난 가정의 모습과 자기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

고,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시 쓰기 

【적용학습】

 ․ 오늘날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기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평가는 모둠 내에서의 모둠원 개인간의 평가와 모둠별 평가 곧,

각 모둠에서 다른 모둠들을 평가하는 그룹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위에서 구안한 모형을 박목월의 ‘가정’을 통해 실제 교수-학습지도안으로

구현해보고자 한다.박목월의 ‘가정’은 현재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4.

삶과 문학 단원에 설정 되어 있다.본 교수안은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위의 모형을 실현함과 동시에

교과서 구성과 교육과정의 목표에도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먼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4.삶과 문학 단원의 대단원

교수․학습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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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원

(2)기

억 

속의 

들꽃

 읽기 전 

활동

-읽기 전에

 ․  사진을 보고 6․25 전쟁의 비극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읽기 중 활동
 ․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파악하면서 

읽기

읽기 후 활동

- 학습 활동

  【내용학습】

 ․ 명선이에게 일어난 일 정리하기

 ․ 명선이를 대하는 어른과 아이의 태도 비교하기

 ․ 제목에 대해 생각하기

【목표학습】

 ․ 명선이의 행동을 주제와 관련지어 이해하기

【적용학습】

 ․ 전쟁 상황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해 보기

생각 넓히기

 ․ 사진을 보고 과거와 오늘날의 모내기를 비교한 후, 모내기 

모습이 모내기 노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문학과 

삶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보충

․

심화

자기 

점검
 ․ 학습 내용 점검하기

활동  
 ․ 어머니의 삶에 대해 쓴 수필을 읽고, 남녀 불평등 현상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파악하기

활동  
 ․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김소월의 시 속에 당대 우리 

민족의 삶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파악하기

이 단원을 마치며  ․ 대단원 학습 내용과 활동을 정리하기

곧,교과과정 상에서는 박목월의 ‘가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그 학습이 ‘독자가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반

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삶에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큰 방향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단원 상의 요구를 고려하되 ‘시’수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위의 모형을 통해 수업계획안을 작성한 것이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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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4. 삶과 문학

  (1) 가정

차시 1/2 교재
교과서/PPT

자료

날짜 2009년 5월 25일(월) 1교시

대상 및 장소 2학년 1반 / 2학년 1반 교실

학습

목표

1. 글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2. 작품 속에서 왜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드러나는지 알 수 있다.

3. 비유와 상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지도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활동 학습 

자료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흥미

유발

및

학습

목표

학습

계획

제시

(5분)

․ 인사하기

[모둠활동 1]

1. 아는 만큼 보인다.

- 활동 예문 제시

A, B그룹이 활동 예문을 

읽게

하고 그 글에 대한 난이도

를

선택하게 한다.

- A그룹에게만 조건 제시

A그룹에게만 글의 제목을 

보여 주고 다시 A, B그룹

이 글을 읽게 한다. 그리

고 다시 난이도를 선택하

게 한다.

․ 인사하기

[모둠활동 1]

- 활동 예문을 읽고 

난이도 선택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우 어렵다’와 ‘어

렵다’에 난이도를 

선택한다.

- A그룹에게만 제목

을 제시하고 B그룹

에게는 제목을 제

시하지 않은 채 다

시 글을 읽게 한다. 

조건 제시 후 제목

을 알고 글을 읽는 

A그룹 난이도 선택

이 ‘쉽다’와 ‘매우 

쉽다’로 옮겨 가고 

B그룹은 난이도 선

택이 여전히 ‘매우 

PPT

자료

*아이들을 

앉은 위치

에 따라 

두 그룹으

로 나누고 

시행한다.

*A그룹에

게는 글의 

제목을 보

여주고 글

을 읽게 

하고, B그

룹에게는

제목을 가

리운 채 

글을 읽게 

하여 배경

지식에 따

라 글의 

이 해 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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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를 통해 결과 발표

- 결론 설명

 글의 제목을 사전에 알고 

읽으면 글의 이해도에 상

당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

서 제목은 글의 내용을 정

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

이 좋다. 더불어 읽기 과

정에서 독자의 배경 지식,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글의 이해에 얼마나 강력

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입증한다.

․학습목표제시

-

모형을 바탕으로 작가

의 삶이 작품에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한다. 

- 그 삶이 작품이해의 

배경지식이 됨을 위의 

활동과 연관지어 설명

한다.

어렵다’와 ‘어렵다’

이다.

- 결론 설명을 듣고 

배경 지식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중

요한가를 이해하고, 

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강

력하게 영향을 미

치는지 알 수 있다. 

․학습목표제시

-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달 라 짐 을 

알게 한

다.

(10분

)

․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

으로」의 예를 통해 소설

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역

사적 배경이 드러남을 알

게 한다. 

․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의 예

를 통해 시에서도 

역사적 배경이 드러

남을 알 수 있다.

PPT

자료

* 작가의 

삶과 시대

적 배경이 

드러나 있

는 작품들

의 예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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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35분

)

․ 김소월「엄마야 누나

야」, 김영랑「오매 단풍 

들것네」역사적 배경과 무

관한 시들의 예시를 들어 

준다.

․기형도「엄마걱정」, 김동

환「북청물장수」의 예를 

통해 사회적 상황이 반영

된 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 다른 시들을 살펴

보므로 시가 꼭 역

사적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님을 

안다.

․ 시가 쓰여진 시대

의 일상어였기때문

에 자연스럽게 시대

의 사회상을 반영하

는 시어에 대해 알 

수 있다.

통해 문학

에 반영되

는 것이 

반드시 역

사 적 으 로 

큰 사건만

이 아님을 

알도록 한

다.

시에 

대한 

이해

도 

측정

(10)

<앞서 제시한 시텍스트들

을 활용하도록한다.>

1.김소월「엄마야 누나

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2.기형도「엄마걱정」에 

나타난 표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알아본다. 3.

김동환「북청물장수」의 

‘가슴을 디디고’ ,‘물에 젖

은 꿈’ 등의 표현을 이해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기형도「엄마

걱정」,김동환「북청

물장수」에 대해 아

는 대로 이야기해 

본다.
ppt

활용

1.시의 

정서를 

이해하는

가, 

2.비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3.시의 

의도적표

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시의 

개념

확인 

및

정립

(5)

․시에 사용되는 많은 기법

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가정”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비유’와 

‘상징’을 중심으로)

-동요“사과 같은 내얼굴”

․주변에서 볼 수 있

는 시의 기법들을 

알아본다.
pp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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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표현에 대해 알

아보기 ; 직유

-평화의 축제 때 비둘기

를 날리는 동영상; 상징

-GOD의 노래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 반어

(10)

․ 「가정」이란 제목으로 

무슨 내용일지 유추해 보

도록 한다.

․ 옛날의 가족상과 지금의 

달라진 가족의 모습을 생

각하게 한다.

어요. 

․  <가정>속의 1960년대

의 말에 대해 설명한다.

(PPT를보며)

→문수, 알전등, 아랫목 등

․ 「가정」이란 제목

으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 옛날과 지금의 달

라진 가족의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 1960년대의 말에 

대해 알 수 있다.(들

어본 경우, 학습자에

게 경험을 말해보도

록 한다.)

교과

서p.

136/

PPT

자료

정리

(5분)

학습

정리

(3분)

과제 

설명

(2분)

․ 학습 내용을 함께 정리

하고 다음 시간 내용을 예

고한다.

․ 과제 제시

- 이 시간에 배운 “비유” 

와 “상징”에 대한 설명과 

예시 찾아오기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가족에게 사랑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글로 써 오

․ 학습 내용을 정리

하며 다음 시간 내

용을 안다.

․ 과제 학인

- 이 시간에 배운 

“비유” 와 “상징”에 

대한 설명과 예시 

찾아 보고서 작성하

기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가족에게 사랑

* 다음 차

시는 모둠

학 습 으 로 

이 루 어 지

므로 미리 

예 고 하 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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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 상호 인사

을 느꼈을 때가 언

제였었는지 글로 써 

표현해 본다.

․ 상호 인사

이 교수-학습 지도안은 2009년 5월 서울의 장평중학교에서 시현된 연구 수업

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업 당시의 반응과 새로 고안한 시 수업 모형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으로 총 2차시로 구성하였지만 실제 수업시간과 학습자의 반응 시

간등을 고려하면 2-3차시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위의 교수-학습지도안

은 1차시의 것이다.1차시에는 대단원에서 요구하는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사회적 면모가 드러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절대적 관계

는 아니지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서,동시에 제시된 작품을 통

해 시에 대한 학습자의 수준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이것은,문학과

사회의 관계성을 학습자에게 ‘보여주는’동시에,같은 텍스트를 사용하여 수준

별로 다시 한번 제시해 줌으로써 진단 단계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앞서 제시된 텍스트를 굳이 다시 사용한 이유는,‘보여 줄’작품으로 선정

된 시 텍스트가 학습자의 사고 수준에 맞춰 선정되었고,너무 많은 텍스트들

이 제시될 경우 학습자들이 오히려 지루해 하여 집중도와 동기 유발이 떨어질

수 있으며 수용하는데 지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이후에 다음 시간

에 배울 박목월의 ‘가정’에 대한 추측하기를 통해 이번 시간에 한 활동과 다음

시간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다음시간 수업의 진행이 원활하도록 학습자에게

간단한 과제를 수행 하도록 한다.첫 번째는 1차시에서 PPT와 동영상 자료,

또는 청각자료를 통해 간단히 제시된 시의 개념에 대해 인터넷이나 책을 참고

하여 그 정의와 예시에 대해 찾아 정리해오는 것이다.이것은 시의 특성에 대

한 공부임과 동시에 목월의 “가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비유”와 “상징”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텍스트를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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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4. 삶과 문학

  (1) 가정

차시 2/2 교재

교과서/PPT/동

영상/질적구조

도

날짜 2009년 5월 26일(화) 3교시

대상 및 장소 2학년 1반 / 2학년 1반 교실

학습

목표

1. <가정>에서 드러난 보편적 정서와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지금 시대와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2. <가정>대한 나름의 해석을 근거를 들어 제시할 수 있다.

3. 정서의 공감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지도

단계

학습과

정

교수 ․ 학습활동 학습 

자료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흥미유

발

및

학습목

표

학습계

획

제시

(5분)

․ 상호 인사

․ 전 시간 학습내용 정리 

제시

․ 동영상-아버지와 아들- 

재생

․ 본시 학습 목표 제시

․ 상호 인사

․ 전 시간 학습내용 

확인

․ 동영상-아버지와 

아들- 청취

․ 본시 학습 목표 확

인

판

서

*교사는 

수업시간보

다 일찍 

들어가 

모둠학습을 

위한 

배치를 

미리 

마치도록 

한다. 

본문감

상
․ 교과서의 본문 낭독 ․ 교과서의 본문 듣기

도록 위한 것이다.두 번째,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가족에게 사랑을 느꼈을 때

가 언제였었는지 글로 써 오는 과제이다.이것은 다음 시간의 중반부부터 행

해질 학습자들의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창작 또는 패러디 활동의 소재를 선정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시

텍스트를 살펴볼 2차시의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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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35분

)

(4분)

․ 시의 느낌이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감상에 대한 정리

․ 시의 느낌이 어떠한

지 이야기해 보기

판

서

본문 

심화

및

모둠 

활동

(31)

․‘자세히 읽기1’의 시간을 

학생들이 충분히 갖도록 

한다.

․‘자세히 읽기1’를 통해 

토의된 내용을 모둠별로 

정리하여 말해 보도록 한

다.

․발표된 표현들을 전 시

간에 배운 시 이론과 알

아온 시 이론들에 비춰봤

을 때 어떤 것에 해당하

며 어떤 효과를 노린 것

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

록 한다.

․ ‘자세히 읽기2’를 통해 

시의 구조를 이해하고 맥

락을 이해해 보도록 한

다.

․구조도 예시

․ 시를 천천히 읽어가

며 앞서 말한 느낌의 

이유가 될만한 표현

들을 찾아보도록 한

다.

․ 왜 그렇게 표현했는

지 생각해보고 모둠

원과 이야기해 보도

록 한다.

․정리하여 발표해 본

다.

․이상의 표현이 어떤 

기법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고,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인지 

생각해 본다.

․다시 자세히 읽고, 

시의 흐름에 중요한 

표현들을 체크해 본

다.

․그 표현들을 바탕으

로 시의 구조도를 작

성해 본다.

낱

말

카

드

를 

사

용

하

여 

구

조

도 

재

현

*작성된 구

조도를 모

둠별로 발

표할 수 있

도록 교사

는 주요 낱

말 카드를 

미리 만들

어 수업에 

가지고 들

어 가 도 록 

한다.



- 70 -

․ 구조도를 통해 시 

전체가 어떤 표현 방

법과 구성을 통해 전

개되고 있는지 안다.

․이해한 시의 표현과 구

조를 바탕으로 나름의 해

석을 작성하고 그를 바탕

으로 모둠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하는 모둠별 의견을 

종합하여 타당한 근거와 

그렇지 못한 근거를 나누

고, 해석을 정리하여 종

합한다.

․ 과제로 작성해 온 경험

담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한 가지를 정하여 

함께 시를 패러디하거나 

창작해 보도록 한다.

-(PPT로) 작성예시를 들

어주도록 한다.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이름:-----”의 형

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

도록한다.

․ 조별로 발표를 하도록 

․이해한 시의 표현과 

구조를 바탕으로 나

름의 해석을 작성해 

본다.

․근거를 충분히 제시

하여 모둠원들과 해

석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절충하여 발

표한다.

․ 과제로 작성해 온 

경험담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한가

지를 정하여 함께 시

를 작성해 본다.

․ 작성된 시를 전지에 

옮겨 발표한다.

․ 조별로 각자 평가활

동을 해 보도록 한

다.

P

P

T

자

료



- 71 -

한다.

정리

(5분)

학습

정리

(5분)

․ 학습 내용을 함께 정리

하고 교사는 활동 내용을 

모은다.

․ 상호 인사

․ 학습 내용을 정리하

며 활동 내용을 제출

한다.

․ 상호 인사

2차시에서는 지난 시간의 수업내용을 잠시 정리해 주며 ‘가정’이란 시에

대한 동기 유발 제재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동영상을 사용하였다.이것은

전신불수의 상태로 태어난 아들의 “달리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에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버지가 달리기를 연습하고,못하던 수영을 배워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게 된 이야기를 배경음악과 함께 영상화한 것이다.내레이션은

자막으로 넣어도 좋고,교사가 직접 해도 좋다.실제 구현해 보았을 때는 교

사가 내레이션을 직접 하는 것이 학습자의 반응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

간을 분배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다.또한,동영상을 보고 수업했을 때의

학습자들이,시간 상 동영상을 보지 못하고 수업한 학급보다 시 텍스트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수업의 전개는 중간 중간 교사가 개입하기는 하

지만 전체적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텍스트를 신중하게 읽고 토의 하는 활동

이 주를 이루므로 각 모둠의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교

사가 신경써야 한다.또한,토의와 활동이 한 시간에 모두 이루어지므로 시

간 배분에 유의 하도록 하며,창작활동의 경우 시간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시간까지 완성하여 팀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발표가 불가능할

경우라도 과제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한다.모둠원에 대한 평가는 수업을 시

작하면서 공고하고,수업을 마무리 하면서 평가지를 나눠주어 서로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평가지는 다음 시간에 제출하거나,과제를 제출 할 때 함

께 제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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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시의 가치는 이론들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느냐가 아니라 ‘시’가 독자에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달렸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수용미학의 교육

적 가치는 높게 평가되었다. ‘작품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주어지는 것이 아

니라 찾아내는 것으로,한 작품은 수용자인 독자가 읽고 내면화 시킬 때 의

미를 가진다’는 수용미학의 요지가 우리나라의 제 7차 교과과정의 취지와

부합된 것이다.그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교과과정의 영향으로 수용미학이

시 교육계에 신성(新星)으로 떠오른 결과 교육방안 역시 수용미학적 취지에

치우쳐있는 것이 현실이다.독자의 입장과 수준에서 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용미학은,지식 교육화된 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으로 보인다.하지만 수용미학에서 상정된 독자는 일반적인 학습자,

곧,학습독자가 아니라 이상적 독자임을 생각할 때,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용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독자)중심의 시교육은 과연 제대로 되

고 있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Ⅱ장에서는 시 교수-학습 모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 수업 절

차 모형를 알아보고,그를 바탕으로 수용미학적 취지를 살려 교수-학습 방

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연구들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그들은 대부분 학습자

활동 위주의 교수-학습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시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학습자의 활동을 강조하다보니 ‘시’로서의

특성보다 ‘활동’자체에 치우치는 현상도 보였다.그러한 문제점으로 보완하

고 좀 더 나은 교수-학습안이 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앞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으로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텍스트를 해석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자유스럽게 작품을

감상하는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교육 현장에서 읽게 되는 텍스트들은 평가

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용이론에서 말하는 텍스트의 무한한 개방성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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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기준을 세우는 데 난점으로 작용했다.뿐만 아니라 미숙한 독자들이

중구난방을 제시하는 자의적 해석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 역시 모호

했다.본고는 이에 대해 ‘시의 기초적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해석’이라면 자의적 해석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수

-학습을 진행하되,다른 학습자와 해석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해석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다.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수용미학적 접근’을 통해 교수-학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교육과정

에서 수용이론이 등장한 배경과 맞물려 ‘신비평적 요소들이 학습을 어렵게

만든다’는 신비평에 대한 막연한 반발감을 근저에 두는 경향이 있다.그것

은,시의 이론에 대한 학습과 그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보려는 시도 자체를

배제하게 만들었다.결국 학습자의 선경험에만 의존하여 시 텍스트를 분석

하려 하게 되었다.그러나 선경험에만 의존하다보면 ‘시’가 가지는 언어적

정교함에 대한 미적 가치나 표현,이미지 구현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다.

즉,독자(학습자)의 경험과 텍스트를 연관 지어 분석하는 행위가 지나치면

텍스트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학적 즐거움을 독자(학습자)가 미처 발

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평가 요목을 구성하는 데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논술이나 서술형

답안의 평가의 경우,확정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된다.‘시 교육’역시 ‘되었다/안 되었다’로 판가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주체적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면 그 ‘정답’의 수용 범위

가 넓어질 수 밖에 없다.앞서 이야기한 ‘해설’이 아니라 ‘해석’을 인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따라서,평가 요목의 구성 역시 좀 더 탄력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넷째,학습된 시 이론을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학습자에게 주

어야 한다.시 이론을 배우고 한 작품에서 그 쓰임을 알았다면,스스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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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활동도 필요하다.

위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하면서도 시의 이론

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모형을 모색해 보고 이를 실제 교육현

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와 교과과정을 염두에 둔 교수-

학습안을 제시하였다.이 교수-학습 모형과 지도안은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

을 보완하면서도 수용미학의 장점은 살리고,시의 깊이는 신비평에서 정립

된 개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되 학습자의 능동성을 확보하고 수업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주기 위해 많은 부분을 교사의 설명이나 제시보다는 학

습자의 활동에 할애하였다.또한,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평가 부분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였다.그러나 제안된 모형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앞으로

보완될 점도 많으며,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여

지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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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poeticteaching-learningmodels

throughReceptiontheory

-Focusingproblems& thesupplementation-

Jeong,KyeongJin

MajorinKoreanLanguage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SungshinWomen'sUniversity

The substance of Reception theory, which means the true

comprehensionofbooksistobefound,notgivenandalsomeansthe

truevalueofbookscanbeobtainedbyreaderswhentheyinternalizeit,

coincideswith thepurposeofthe7th Korean EducationalCurriculum.

Therefore,the7thKoreanEducationCurriculum issubstantiallydifferent

from the 6th Korean Education Curriculum,which forced learners to

memorize the analysis and comprehension of texts rather than

understanding and accepting textsautonomously.However,educational

methods thatcoincide with the purpose ofReception theory - even

thoughalotofattemptsforthisarebeingtested- havenotyetbeen

perfectedinthefieldofeducation.



Since Reception theory encourages individual reactions from the

readers,thereisn'tanypropergroundtoexplainhow theoverallprocess

toattain thesereactionsworks.In otherwords,only oneeducational

method to acceptallthe individualpoetic experiences doesn'texist

becausetheyarealldifferent.But,theevaluationshouldbedonebased

on teaching skilland the method in education.Does itmean that

Reception theory ismeaninglessaseducationalmethod in educational

field?

Thepoetic educationalfield hasbeen enormously affected by New

criticism.PeoplehavecriticizedthatNew criticism hassegmentedpoems

andremovedthesubstancethatpoemsshouldpossess.WhenReception

theory wasintroducedforeducationalCurriculum,thepoeticeducation

field thoughtthatthey could finally teach poemswell;however,the

poeticeducationfieldcouldnotsuggestapropermethodforthis.The

poetic education field also tried to make classes learner-centered;

however,a standard forevaluation to recognize opinions,which are

variousandnotdeeplyexplored,couldn'tbeestablished.Itisvitalthat

Reception theory and New criticism are both implemented into our

currentpoeticeducation system.Themodelssuggested in thispaper

clearlyshow theimportanceofthis.

Thefirstchapterstatesthereasonsforthispaperandhow theflow

ofliteraryeducationworks.

Thesecondchapterexplainsan analysisofthepoetic-classprocess

modelwhichisthemostoftenused. Thereisalsoananalysisofhow

the models have changed with the past 10 years.Based on this

information,a new direction that poetic education should progress



towards is suggested and supplementation for poetic education is

considered.

Inthethirdchapter,thediscussionisfinalized.Also,moreresearch

shouldbedonetomakepoeticeducationlearner-centeredfor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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